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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안익태가 외트뵈쉬 기숙학교를 떠난 후인 1940년 12월부터 부다페

스트의 비거도(Vigadó)에서 음악회가 있었던 1941년 10월 10일까지의 그의 행적과 그

의 지휘 무대에 대한 헝가리의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당시 기록된 공연 프로그램 등을 근거로 하여 안익태와 에하라 고이치의 조우는 1940년 

11월, 루마니아에서 일본 측이 주최한 행사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에하

라는 자신의 글에서 안익태가 유럽에 머물며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그를 찾았다고 하였

는데, 그때는 안익태가 외트뵈쉬 기숙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시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안익태가 에하라의 저택에 머물렀던 시점과 지휘자로서 

조명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1년 10월 10일, 안익태는 이

전의 지휘 무대와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보다 ‘제대로 된’ 지휘 무대에 서게 된다. 이 음

악회를 시작으로 그의 활동은 독일에서 본격화되며, 이후 약 2년 동안 자신의 경력에 있

어서 최고의 시기를 맞게 된다. 본고에서는 헝가리 자료들을 통해 이 10월 10일의 음악

회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 음악회와 관련하여 당시 일부 신문과 음악 전문 저

널에 실린 비평을 중심으로 그에 지휘에 대한 음악적 평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안익태, 리스트 음악원, 에하라 고이치, 에텐라쿠, 오타카 히사타다, 고노에 히데

마로, 황기 2600주년 기념 봉축곡, 베레쉬 샨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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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안익태에 관련한 많은 논의들이 주로 ‘애국’과 ‘친일’의 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경래에 의해 1966년에 처음으로 출간된 『코리아 幻想

曲: 安益泰의 榮光과 슬픔』에서 그는 지고한 애국적 음악가로 그려졌다. 안

익태의 전기에 해당하는 이 도서는 부실한 자료 검증과 모순된 내용 등으

로 많은 비판을 받으며, 2006년까지 다섯 번이나 개정되어 각각 다른 서명

(書名)으로 출판되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송병욱과 이경분은 주로 새롭게 

발굴한 독일 출처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안익태의 친일 행적을 알린 바 있

다. 또한 최근에 프랑크 호프만(Frank Hoffman)은 새로 발굴한 자료를 근거

로 안익태가 ‘스페셜 에이전트’였을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러한 논의에서 안익태는 ‘천재적인 음악가’, 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

라도 오랜 해외 활동을 통해 최소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재능 있는 음악

가’로서 ‘애국’과 ‘친일’이라는 잣대에 의해 옹호와 비판을 받는 것처럼 보

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음악에 대한 해석이나 그의 음악 세계에 대한 논

의는 상당히 부족하다. 1998년이 되어서야 학술적으로 그의 음악을 최초

로 다룬 『안익태』가 전정임에 의해 단행본으로 발행되었다. 전정임은 이

후 관련 후속 논문들을 발표한 바 있으며, 허영한 역시 1990년대 말부터 다

수의 논문을 통해서 주로 미국 등에 산재해 있는 안익태 관련 자료를 소

개하고, 음악적인 해석을 곁들인 바 있다. 이들 외에도 노동은, 이경분, 송

병욱과 최근 김정희 등도 논문과 기사 등을 통해 안익태의 작품들에 대해 

음악적인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작품에 대한 음악

적 비평, 혹은 지휘자로서 그의 역량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익태가 활동했던 당시 그의 음악에 관한 자료들은 신문이나 잡

지, 혹은 공연 프로그램에 등장한 기사들과 정보가 대부분이며, 음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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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이나 음악 전공자들의 비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1 본고에서는 헝가

리 음악계에서 당시 그의 역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41년 10월 10일, 그는 부다페스트에서 지휘를 하게 되는데, 헝가리

의 음악 전문 저널은 그 음악회에 관하여 자세하게 다룬 바 있다. 이는 헝

가리 출처의 자료들 중 그의 음악적 재능에 대한 당시 전문가의 유일한 비

평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목적은 차치하고, 그의 음악회가 헝가리에

서 전문 음악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당시 촉망받던 헝가리의 차세대 

작곡가의 작품을 그가 지휘하였기 때문이다.

1941년 10월의 이 음악회를 다루기 전에, 1940년 12월, 외트뵈쉬 기숙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안익태가 어떻게 화려하게 다시 헝가리의 무대

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의 행적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2. 안익태의 헝가리 기숙학교 퇴교 이유와 그 과정

안익태는 1938-39학년도(1938년 9월에 학년 시작)부터 1940-41학년도까

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리스트 페렌츠 음악예술대학교(Liszt Ferenc Zene-

művészeti Főiskola, 이하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여느 학생들과는 다르게 수강과목 정보가 담긴 목록의 거의 대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일부 학사 연도에는 자신이 직접 등록 기재를 하지 않

았으며, 입학 당시 이미 “교육을 받은 음악가”(képzett zenész)2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일반적인 학생이 아니라 ‘재교육’, 또는 자신의 기량을 심화

1	 안익태는 독일에서도 수 년간 지휘자로 활동하였으나, 음악을 전공하던 현지 비평가들이 

그의 음악적 역량을 평가한 자료들은 아직 많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

료들 중 하나는 1942년에 쿠르트 빌헬름(Kurt Wilhelm)이 평가한 내용인데, 그는 지휘

자로서 안익태의 역량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이경분

(2006), 「안익태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낭만음악』 19(1), 낭만음악사, pp. 44-45 참조. 

2	 김보국(2020a), 「안익태 I」, 『한국학연구』 72, 한국학연구소, pp. 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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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청강생’으로 재학했다고 볼 수 있다.3 반면 그는 ‘바로 외트뵈

쉬 요제프 기숙학교’(Báró Eötvös József-Collegium, 이하 외트뵈쉬 기숙학교)에 거

주하며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1940년 12월에 이 기숙학교를 떠나게 된다.4

외트뵈쉬 기숙학교의 문서보관소에 남아 있는 안익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안익태는 외트뵈쉬 기숙학교 측과 많은 갈등이 있었으며, 헝

가리 종교 및 대중교육성(Vallási-és Közoktatási Minisztérium, 이하 헝가리 교육성)

이 승인한 기숙학교 사용에 대해 1년 동안의 장학금 제공 기간이 끝난 이

후, 안익태와 외트뵈쉬 기숙학교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외트뵈쉬 기

숙학교 측이 제기한 문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안익태는 ‘교환 장

학생’(csereösztöndíjas)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숙학교 사용 비용을 교환 장학

생이 지불하는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5 2. 안익태는 기숙학교와의 문제

를 기숙학교와 해결하지 않고 항상 상급 기관인 헝가리 교육성을 찾아감, 

3. 자신이 머물지 않았을 때의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며, 기숙학교를 시내의 숙박시설로 여김, 4. 동료들과 전혀 어

울리지 못함, 5. 이태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다니며 경찰

3	 헝가리 교육성 자료에 따르면, 정규학생들과 다르게 그의 입학 관련 자료는 없으며, 일

부 자료에서 ‘외국 교환학생’(külföldi cserenövendék)으로 기재되어 있다(MNL, VKM, 

1937~1941, 44-2, 3. poz., 883 doboz, 문서번호: 36.531). 헝가리 교육성의 또 다른 자료

에 따르면, 1939년 당시 외트뵈쉬 기숙학교에 거주하던 외국인은 선생(tanár), 교환 장

학생(csereösztöndíjas), 게스트(vendég)로 분류되었는데, 안익태는 ‘게스트’ 자격으로 

머물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MNL, VKM, 1937-1941, 44-2, 3. poz., 883 doboz, 문서

번호: 34.937 참조. 한편, 외트뵈쉬 기숙학교 자료는 당시 안익태가 리스트 음악원이 아

닌, 부다페스트의 호프 페렌츠 동아시아 예술 박물관(Hoff Ferenc Keletázsiai Művészeti 

Múzeum)에서 학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0a), 

p. 72 참조. 김경래는 안익태가 1937년 2월에 ‘특별 연구생’으로 리스트 음악원에 입교하

였다고 한다[김경래(2002). 『안익태의 영광과 슬픔, 청개구리들의 만찬』, 일곡문화재단, 

pp. 109-110].

4	 안익태의 퇴소 날짜가 기재된 외트뵈쉬 기숙학교의 신상명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0a), pp. 96-97 참조.

5	 본고 각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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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국 방문 신고를 하지 않음.”6 이러한 갈등 끝에 안익태는 결국 1940년 

11월 18일에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모든 비용들을 지불하고,7 외트뵈쉬 

기숙학교를 떠나게 된다.

반면, 그의 연주 및 지휘 기록으로 본다면, 비록 헝가리-니폰 협회(Magyar- 

Nippon társaság, 이하 헝일회)나 헝가리 주재 일본 공사관의 후원에 힘입었다

고 하더라도, 이 시기는 헝가리에서 그의 음악적 활동이 왕성해지던 시기

였다. 1938년 9월에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한 후 1939년 5월 17일에 헝가리

에서 그의 첫 첼로 연주회가 있었고, 이로부터 다시 약 10개월 후인 1940

년 3월부터는 지속적으로 그가 음악 관련 활동을 한 기록이 남아 있다.8 심

지어 1940년 9월 4일 음악회의 경우, 헝가리의 일간지 『넴제티 우이샥』

(Nemzeti Újság) 1면에 사진이 실릴 정도로 그의 활동이 헝가리 내에서 알려

지던 시기였다. 헝가리뿐만 아니라, 동년 4월부터 5월까지는 로마와 베오그

라드에서,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소피아와 부쿠레슈티에서도 지휘 무대를 

가졌다.9 1940-41학년도에는 당시 세계적으로 손꼽히던 음악원 중 하나였

던 리스트 음악원에 아직 등록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10 즉, 안익태는 그

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알려지던 시기에 ‘쫓겨나다시피’ 기숙학교

를 떠난 것이다. 이는 몇 가지 정황을 시사하는데, 우선 안익태의 음악적 활

동이 대내·외적으로 활발했던 것 같으나, 이는 거의 대부분이 헝일회와 일

본 공사관의 후원에 힘입은 것일 뿐, 헝가리 현지에서는 실질적인 인정을 

6	 안익태와 외트뵈쉬 기숙학교 및 헝가리 교육성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김보국, 2020a, pp. 

94-97 참조.

7	 Mednyánszky Dénes Könyvtár és Levéltár, 1/c Külföldi ösztöndíjas hallgatók 

nyilvántartása; 34. doboz, 50. dosszié. p. 9. 외트뵈쉬 기숙학교(Collegium)의 내부 규정

에 따라 교장 Dr. habil Horváth László의 승인을 득하였음을 명시함(이하 생략).

8	 당시 그의 음악 관련 활동과 헝일회 및 헝가리 주재 일본 공사관의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1), 「안익태 III」, 『인문논총』 78(1), 인문학연구원, pp. 267-287 참조.

9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영한(2009), 「<한국 환상곡>의 여행: 1937년 미국에서 1946년 

스페인으로」, 『낭만음악』 21(3), 낭만음악사, pp. 197-207 참조.

10	 안익태의 1940-41학년도 리스트 음악원 등록서류는 김보국(2020a), pp. 91-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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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시 외트뵈쉬 기숙학교의 교장은 

써보 미클로쉬(Szabó Miklós)로서, 그는 학생으로, 선생으로, 그리고 마지막

에는 교장으로서 총 43년을 이 기숙학교와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었다. 그의 

교장 재임 시기에 외트뵈쉬 기숙학교는 처음으로 민속학, 예술사, 심지어 

음악과정을 교내 프로그램에 도입했으며,11 73명의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

이기도 하였다.12 외국학생으로서는 비교적 초창기에 입교하였던 안익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그에 의해 시행되었으나, 결국 안익태는 써보 미클로

쉬가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시기에 ‘반강제적’으로 퇴소하게 된 유일한 

학생이었다.13 더군다나 기숙학교와 장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음

악원에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누구도 도움을 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리

스트 음악원으로부터도 그의 음악 활동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는 정황

을 보여 준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나열한 안익태의 당시 음악 활동은 실

제로 음악적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만한 무대에서 이루어진 것

은 아니었다.

한편, 헝가리의 저명한 음악사가(音樂史家)인 덜로쉬 언너(Dalos Anna)는 

안익태에 대해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던 자로서(politikai haszonlesőként) 세

11	 Markó Veronika (2011), “Szabó Miklós,” Lustrum (ed. by László Horváth, Krisztina 

Laczkó, Károly Tóth), Budapest: Typotex Kiadó–Eötvös Collegium, p. 113.

12	 1937년부터 1940년대 초·중반까지 외트뵈쉬 기숙학교에는 외국 학생으로 이태리, 독일, 

미국, 불가리아, 그리스, 폴란드, 터키, 핀란드, 일본(안익태 포함하여 2명), 재외 헝가리 

동포,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중국, 슬로바키아 국적의 학생들

이 있었다[Garai Imre (2016), A tanári elitképzés műhelye, Budapest: ELTE Eötvös József 

Collegium, pp. 213-316 참조]. 써보 미클로쉬는 외트뵈쉬 기숙학교에 상당한 공헌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2012년에 외트뵈쉬 기숙학교에서 그의 기념판 제막식이 있었

다[Horváth László, Kádár Gyöngyvér (ed.) (2013), ECCE, Eötvös Collegium-Collegium 
Értesító II. (2011/2012), Budapest: ELTE Eötvös József Collegium, p. 179].

13	 안익태가 공식적으로 외트뵈쉬 기숙학교로부터 퇴교 명령을 받은 기록은 없으나, 외트뵈

쉬 기숙학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써보 미클로쉬는 안익태의 기숙학교 사용 권한을 박

탈해 줄 것을 (헝가리 교육성에)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는 ‘반강제

적인 퇴소’라고 할 수 있다[Garai Imre (2016), p. 315. 각주 1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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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곳곳을 다녔던 사람”14으로 기술한 바 있는데,15 안익태가 외트뵈쉬 기

숙학교를 떠났던 때는 그의 음악 활동에서 정치성이 점증하던 시기였던 점

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당시 써보 미클로쉬의 외트뵈쉬 기숙학교 운영 철

학과도 배치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37년부터 다수의 외국 학생들

이 기숙학교에 머물렀는데, 그때는 나치 독일의 위세가 커져 가고 있던 시

기였다. 특히 헝가리는 두 차례에 걸친 비엔나 재정(裁定)을 통해, 트리아농 

조약으로 상실했던 슬로바키아와 트란실바니아의 일부 영토를 회복한데다, 

곧 독일의 폴란드 침공(1939년 9월 1일)으로 실질적인 제2차 세계대전이 발

발한 상황이라서 사회 분위기가 특히 긴장되고, 불안했으며, 희망과 공포가 

교차하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1939년 가을, 써보 미클로쉬는 교사회의

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정치적인 것은 피할 것

을(politikával ne foglalkozzék) 특별히 강조하기도 하였다.16 따라서 안익태의 

정치성 짙은 음악 활동은 기숙학교 측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당시 기숙학교의 내부 규정으로, 독일 이외의 국가 방문

은 학생들에게 금지되어 있었다.17 그러나 독일-이태리-일본 간 삼국동맹

조약이 체결된 직후, 관할 헝가리 경찰에 어떤 신고도 없이, 이후 곧 이 조

약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을 방문한 것은 정

치성을 띤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었을 것이다.18 결국 써보 미클로쉬는 헝

가리 교육성에 모든 내용을 알리고 교육성은 조건부로 안익태의 퇴거를 허

14	 탈리안 티보르(Tallián Tibor)의 저술에 대한 덜로쉬 언너의 서평 중 일부 내용이다. 탈리

안 티보르의 저술과 관련해서는 본고 4장 2절 참조.

15	 Dalos Anna (2015), “Recenzió: Magyar képek, párhuzamos történetek,” Magyar zene, 

LIII évf., 3. sz., (ed. by Péteri Judit), Magyar Zenetudomanyi es Zenekritikai Tarsasag, 

pp. 350-351.

16	 http://szabomiklos.eotvos.elte.hu/szabomiklos/archivum/images/Az_igazgato.pdf (접속

일: 2022. 1. 8.)

17	 Garai Imre (2016), p. 312.

18	 헝가리는 1940년 11월에 20일에 삼국동맹조약에 가입하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이후 

모두 동맹 가입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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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하게 된다.19

상세한 원인을 나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익태가 부다페스트를 

떠나게 된 이유는 그가 외트뵈쉬 기숙학교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

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루마니아에서 안익태와 처음 알게 되고, 이후 안익태

가 그의 저택에 머물기도 했던 에하라 고이치(江原耕一, 이하 에하라)의 진술

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내용은 장을 바꾸어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안익태는 출교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41년 10월에 ‘화려

하게’ 헝가리로 되돌아와 ‘갑자기’ 지휘자로서 최고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그간의 행적, 특히 안익태와 에하라의 만남이 이후 그의 활동에 중요한 역

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의 이 헝가리 ‘복귀’ 무대는 헝가

리 언론과 방송20도 크게 주목한 행사였으며, 작곡가로서, 그리고 지휘자로

서 그에 대한 평가가 클래식 음악을 다루는 전문 저널에도 처음으로 실리

게 된다.

3. ‌�안익태와 에하라: 루마니아에서 메이지절(明治節, 명치

절)에 첫 만남

1940년 12월에 외트뵈쉬 기숙학교를 떠난 이후부터 1941년 10월 10일, 

부다페스트 비거도(Vigadó)21의 지휘 무대에 오르기까지, 안익태의 행적에 

19	 헝가리 교육성은 안익태가 지불하지 않은 기숙학교 비용과 관련하여 그에게 지불 마

감 시간을 고지하고 그 고지된 기한 내에도 정산을 하지 않으면, 1940년 12월 1일부로 

퇴교 조치를 하도록 명한다. 기숙학교는 이 지시에 따랐으며, 안익태는 7월부터 10월
까지 비용을 1940년 11월 18일에 정산하지만, 그럼에도 12월에 퇴소를 한 것으로 기록

은 전한다(Mednyánszky Dénes Könyvtár és Levéltár, 1/c Külföldi ösztöndíjas hallgatók 

nyilvántartása; 34. doboz, 50. dosszié. pp. 6-10 참조).

20	 https://filmhiradokonline.hu/watch.php?id=4404 

21	 부다페스트 시내 중심가 근처, 다뉴브의 페스트(Pest) 강변에 있는 유서 깊은 공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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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료는 극히 부족하다. 그가 세 해째 등록한 리스트 음악원의 1940-

41학년도가 1941년 6월에 종료되기에 기숙학교를 나와서 부다페스트의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했을 수도 있다.22 하지만 몇몇 자료들을 종합해 보

면, 최소한 1941년 3월에 안익태는 베를린에 있었고, 활동 무대를 베를린으

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23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프랑크 호프만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안익태가 당시 베를린 주재 만주국 공사관 참사이

자 독일 주재 일본 정보 조직의 수장으로 전후에 알려진 에하라의 저택에 

거주하였음을 그의 저서에서 주장한 바 있다.24 이경분은 안익태가 1936년

다. 원 명칭은 페슈티 비거도(Pesti Vigadó)이며, 보통 비거도로 약칭한다. 1833년에 개장

하였으나,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 독립을 위한 헝가리 해방전쟁 와중인 1849년에 완파되

어, 재건 후 1865년에 다시 개장하였다.

22	 허영한은 안익태가 1941년 3월까지 부다페스트에서 머문 것으로 기술하였다. 리스트 음

악원에 1941년까지 등록을 했다는 점과 독일에서 안익태의 자필 기록이 1941년 3월, 베

를린에서 시벨리우스의 악보를 구입한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였다[허영

한(2006), 「자필기록에 의한 안익태의 유럽 활동 재구성」, 『낭만음악』 19(1), 낭만음악사, 

pp. 7-19 참조].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바, 그는 1940년 12월에 외트뵈쉬 기숙학교를 퇴

소하였으며, 베를린에서 시벨리우스의 악보를 구입한 기록이 있는 1941년 3월까지 그의 

행적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

23	 앞서 언급한 바, 그가 베를린에서 구입한 악보에 1941년 3월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던 

점, 동년 6월 4일에 독일협회(独日協会, Deutsch-Japanische Gesellschaft)의 행사에 초청

을 받았던 점, 그리고 동년 7월 11일, ‘꽃 전시회’에서 독일협회가 관여된 음악회를 지휘

했던 점[이경분(2007),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휴머니스트, pp. 41-42] 등을 보면 

‘최소한’ 3월부터는 베를린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24	 Hoffmann, Frank (2015), “The Berlin Koreans, 1909-1940s,” Berlin Koreans and Pictured 
Koreans (ed. by Andreas Schirmer and Frank Hoffmann), Wien: Praesens, pp. 110-111. 
시기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안익태가 에하라의 저택에 기거하고 있었음은 이경

분이 2006년에 주장한 내용이다[이경분(2006), pp. 45-51]. 프랑크 호프만은 에하라가 

독일 주재 일본 정보 조직의 수장으로 ‘여겨진다는’ 미 육군의 정보 보고서로 이를 보충

하였으며, 그의 저서에서 명시한 1941~43년이라는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출처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프랑크 호프만은 안익태가 1930년대 말과 1940년에 부다페스트와 

베를린을 오가며 베를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는데[Frank Hoffman (2015), p. 

110],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금은 아쉽다. 왜냐하면 안익

태가 1930년대 중반인 1936년 여름, 비엔나로 가는 여정 중 잠시 베를린에 들렀던 기록

[전정임(1998), 『안익태』, 시공사, pp. 22-23, pp. 32-33; 김경래(2002), pp. 98-108]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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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베를린을 잠시 방문한 것 외에 직업 음악가로서 그곳에 머물기 시작한 

시기를 알 수 없다고 기술하며, 1941년 10월까지 그가 부다페스트에 근거

를 둔 채 활동한 것으로 보았다.25 그리고 이경분은 독일협회와 안익태, 그

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안익태의 관계가 에하라를 매개로 엮여진다

는 점에서, 반면 프랑크 호프만은 안익태가 에하라의 스페셜 에이전트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두 연구자는 안익태와 에하라의 관계에 대해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대

해서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26 안익태와 에하라가 언제 만나게 되었는지

는 이후 안익태의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특히 중요하

다. 에하라는 그의 글 <안익태 군의 편모>를 통해 1942년 명치절(11월 3일)

에 루마니아 주재 (일본) 공사관에서 <기미가요>(君が代) 제창 시 피아노를 

연주하던 안익태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27 하지만 이해영은 에하라

가 적시한 ‘1942년 11월 3일’이 이후 이어지는 진술 중 ‘독소전쟁이 개시되

던 해’(1941년)와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로 에하라가 이 날짜를 착각하였음

을 주장하였다. 즉, 그들의 만남은 그보다 한 해 더 앞선 1941년 11월 2일, 

안익태가 음악회 지휘 차 루마니아를 방문하였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

다. 그러나 다수의 자료를 통해, 에하라가 언급한 ‘1942년 11월 3일’은 이해

영 등이28 언급한 1941년 11월 2일(일요일)이 아닌, 오히려 한 해 더 이전인 

‘1940년 11월 3일’(일요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안익태는 독일-이태

에 1930년대 말에 그가 베를린을 찾았다는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

면, 1940년에 베를린에 있었다는 그의 주장이 분명한 출처에 근거한 것이라면, 안익태는 

그해 11월까지는 베를린에 간 기록을 찾을 수 없기에, 외트뵈쉬 기숙학교를 떠난 12월에 

그는 벌써 베를린으로 옮겨 간 것이며, 이후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25	 이경분(2007), pp. 99-100.

26	 이경분(2007), p. 195; Frank Hoffman (2015), p. 111.

27	 이해영(2019), 『안익태 케이스』, 도서출판 삼인, p. 224.

28	 안익태와 에하라의 “1941년 11월 조우”는 이해영에 앞서 다음의 사이트에서 주장

한 내용이기도 하다[http://www.saturn.dti.ne.jp/~ohori/sub-ekitaiahn.htm(접속일: 

20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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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일본 간 삼국동맹조약이 체결된 1940년 9월 27일을 전후로 헝가리와 불

가리아, 루마니아에서 음악회를 지휘하게 되는데, 그해 11월 3일에 루마니

아의 지휘 무대에 선 적이 있었다.29 에하라가 언급한 1942년 11월 3일을, 

바로 이 음악회가 있었던 때, 즉 1940년 11월 3일로 여기는 또 다른 근거

는 음악회 관련 프로그램이다. 즉, 루마니아 주재 일본 공사관의 행사 후 당

일 오후에 안익태가 음악회에서 베토벤의 곡을 지휘하였다고 에하라는 기

술하였으나,30 1942년 11월 2일 안익태의 지휘곡명에 베토벤의 곡은 없었

으며, 1940년 11월 3일의 연주 프로그램에 베토벤의 <Egmond 서곡>이 있

었던 점을 들 수 있다.31 당시 베를린에 주재하고 있던 만주국 공사관은 동

유럽에서 그들의 외교적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던 시기였는데, 헝가리의 경

우 동유럽 국가들 중 가장 먼저, 1939년 1월 9일에 만주국을 승인하였고,32 

1940년 10월 4일에 베를린 주재 만주국 공사가 신임장을 제정하였다.33 루

29	 이들 국가 외에 이태리, 유고슬라비아 등 1940년 4월부터 안익태가 음악 활동을 위해 방

문했던 모든 국가들은 이후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된 국가들이다[김보국(2021), pp. 286-

287].

30	 이해영(2019), pp. 224-225. 에하라는 당일 안익태가 베토벤의 <교향곡 6번>을 지휘하였

다고 서술하였으나, 실제로 지휘했던 작품은 그의 레퍼토리에 자주 등장하는 <Egmond 
서곡>이었다.

31	 1940년 11월 3일과 1941년 11월 2일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허영한(2009), pp. 201-207 
참조. 에하라는 자신의 글에서 안익태의 공연 레퍼토리에 베토벤의 곡이 있었다는 것뿐 

아니라 그날 참석한 루마니아 부인에 대한 언급에서 베토벤의 곡에 관련한 일화까지 언

급하고 있다[이해영(2019), p. 225]. 따라서 에하라는 루마니아에서 1940년 11월 3일과 

1941년 11월 2일(혹은 1942년 11월 3일)의 명치절 행사를 의도적이거나 혹은 착각으로 

오기했을 수는 있으나, 1940년 11월 3일에 루마니아에서 안익태를 만났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32	 Horthy Miklós (2011), Emlékirataim, Budapest: Európa Könyvkiadó, p. 240.

33	 A M. Kir. Központi Statisztikai Hivatal (1941), Magyarország tiszti cím- és névtára, 

XLVIII. évfolyam, Budapest: Magyar Király Állami Nyomda, p. 41. 당시 베를린 주재 만

주국 공사였던 루이원(Lü Yiwen, Lu I-wen, 呂宜文)이 헝가리 주재 만주국 공사를 겸임

하였다. 참고로 헝가리에서 공무를 수행한 인원 목록에 따르면, 신임장 제정 당시 서기관

으로 유키타카 이부키(伊吹幸隆)가 등록되어 있고, 에하라는 1943년 목록에 참사관으로 

처음 등장한다[A M. Kir. Központi Statisztikai Hivatal (1943), Magyarország tiszti cím- 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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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는 1940년 12월 1일에 만주국을 승인하였으며, 에하라는 ‘공무’로 당

시 루마니아를 방문34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봐서, 그들의 직접적인 첫 만남

이 1940년 11월 3일, 루마니아에서 있었던 것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보인

다.35

부언하자면, 안익태와 에하라가 조우하였던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안익태의 음악적 경력이 상승하기 시작한 그의 지휘 무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안익태가 언제부터 에하라의 저택에 기거하게 되었는지를 밝혀 

주는 정확한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래 에하라의 기술을 통해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는 있다.

유학기간이 지나간 뒤에도 미국의 어떤 노은행가로부터 송금을 받아 그

럭저럭 연구를 이어나가다가, 전쟁으로 인해 송금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유럽에 머물며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안 군은 나에게 상담을 받고자 찾

아왔다. 안 군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대성을 돕는 걸 바

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나,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보탤 좋은 지혜가 떠오

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찌되든 내 집에 오면...’하는 생각으로 독소 전쟁

이 시작되던 해부터 베를린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36

상술한 바와 같이 1940년 가을은 안익태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문제로 

névtára, L. évfolyam, Budapest: Magyar Király Állami Nyomda, p. 43].

34	 이해영(2019), p. 224.

35	 에하라가 1938년부터 베를린 주재 만주국 공사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이경분(2007), 

p. 194] 헝가리가 만주국을 승인한 1939년 전후, 그가 헝가리를 방문했을 수도 있다. 그 

경우 헝일회가 후원하였던 1939년 5월 17일의 안익태의 첼로 연주회나, 혹은 부다페스트 

일본 공사 부부를 비롯한 공사관원 다수가 참석했던 1940년 9월 4일의 특별 음악회에서 

그들이 조우했을 수도 있다. 1939년 5월 17일과 1940년 9월 4일 음악회에 대해서는 김보

국(2021), pp. 267-287 참조.

36	 이해영(2019),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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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트뵈쉬 기숙학교와 갈등이 첨예화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1940년 11월 초

에 그는 에하라와 친분을 갖게 되고, 위에서 옮긴 에하라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1940년 12월, 안익태는 기숙학교에서 떠난 이후(또는 그 직전)에 에하

라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에하라는 안익태가 자신의 저택에서 머

물 수 있도록 제안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 그 시기는 1940년 12월에서 

1941년 3월 사이로 추정된다. 안익태로 봐서는 모든 환경이 바뀌었던 그 시

기에, 음악 활동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940년에 헝가리를 포함하

여 총 5개 국가에서 연주, 혹은 지휘 무대를 가졌으나, 1941년의 경우 10월 

이전에는 지휘 무대에 오직 한 번 섰을 뿐이다. 7월 11일에 있었던 그 한 번

의 무대 또한 본고의 각주 23에서 잠시 언급하였던 ‘꽃 전시회’의 일부 행

사였다. 그 ‘꽃 전시회’에는 다도(茶道) 도구와 일본 복식이 진열된 일본식 

집이 일본풍 정원과 함께 세워져 있었다고 하며, 다나카 미치코(田中路子)37

가 기모노를 입고 마담 버터플라이를 불렀다고 묘사되는데, 전통적인 의미

의 음악회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38

4. 1941년 10월 10일, “안익태의 도쿄 오케스트라의 밤”

헝가리를 떠났던 안익태는 1941년 10월 10일 저녁 7시 30분에 비거도

의 지휘 무대에 서며 ‘화려하게’ 복귀하게 된다. 이날 음악회는 지금까지 그

가 섰던 지휘 무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으며, 10여 개의 신문에 수십 편

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고, 동년 11월 4일에는 헝가리와 유럽 전역에 라

37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활동하였던 일본 소프라노 가수이자 배우였다. 당시 베를린에 있

던 그녀의 저택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사교의 장이기도 했다.

38	 http://www.saturn.dti.ne.jp/~ohori/sub-ekitaiahn.htm (접속일: 2019.1.21.). 출장 차 독

일에 머물고 있던 일본 해군 대좌 라이준고(頼惇吾, らいじゅんご)는 1941년 7월 11일에 

무관의 초대로 이 음악회에 참석하게 되고, 상기한 내용을 자신의 책 『그 전야』(その前

夜)에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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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를 통하여 이 음악회의 녹음 중계가 방송되기도 하였다.39 당시 헝가

리에서 일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동영상 뉴스는 영화관에서 영화 상

영 전에 짧게 방영하던 뉴스가 유일했는데, 안익태의 이 무대는 약 1분으

로 축약되어 1941년 11월, 극장판 뉴스로 상영되었다. 무대 뒤의 대형 헝

가리 국기와 일장기를 배경으로 안익태가 지휘하는 이 동영상이 송병욱

에 의해 국내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다.40 실제 유럽에

서 음악가로서 알려지게 되는 안익태의 활동은 이 음악회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1 그리고 이 시기는 앞서 살펴본 대로, 안익태가 에하라

와 친분을 갖게 되고, 그의 저택에 기거하며 그의 베를린 시대의 시작과 겹

치게 된다. 이 음악회가 기획된 배경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는 없으며, 이 음악회 자체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 

39	 당시 유럽에서는 단파대역을 통해 주변 국가들의 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었기에 유럽 내

에서 많은 방송들이 공유되었다. 따라서 신문의 라디오 편성표에는 유럽 주요 국가의 라

디오 편성표가 함께 실렸다. 이날 라디오에서는 음악회 전체가 아닌, 일본 국가(國歌)인 

<기미가요>, <에텐라쿠 환상곡>, 그리고 베레쉬 샨도르의 <교향곡>이 순서대로 방송되었

다. 

40	 “헝가리 뉴스”(Magyar Híradó)로 1922년에 시작된 이 극장용 뉴스는 이후 “헝가리 세계 

뉴스”(Magyar Világhíradó)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1944년까지 방영되었다[Fekete Bálint  
(2015), “Newsreels and Propaganda in Horthy era Hungary,” Carnival, XVII,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of History Association, p. 63]. 1941년 11월, 헝가리 세

계 뉴스 923호에 안익태의 이 연주가 상영되었다.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https://

filmhiradokonline.hu/watch.php?id=4404 (접속일: 2020.2.20.)]. 송병욱이 국내에 소개한 

내용은 송병욱(2008), 「헝가리 동영상과 안익태 이해의 새 키워드」, 『민족사랑』 3(142), 
민족문제연구소, p. 15 참조.

41	 헝가리 음악학연구소에서 작성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안익태가 등장하는 음악회는 총 2회
로서, 1940년 9월 4일의 ‘특별 음악회’와 상기한 1941년 10월 10일의 음악회이다. 그는 

먼저 1940년의 음악회에서 지휘 무대에 오르게 되지만, 여러 정황상 일본 공사관과 헝일

회가 관여한 음악회로 여겨지며, 무엇보다 야외에서 개최된 일종의 친목과 행사용 성격

을 띠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1), pp. 281-287 참조. 하지만 1941년 10월의 

지휘 무대는 비록 정치적 성격의 행사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당시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였던 비거도에서 <(일본) 교향곡>을 초연하는 등 형식과 내용적인 면에서 이전의 

무대와는 달랐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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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 헝가리 음악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이 음악회의 명칭은 “안익태

의 도쿄 오케스트라의 밤”(Ekitai Ahn Tokio zenekari estje)으로 기록되어 있고, 

헝가리 국립 오케스트라의 모체가 되는, 당시 수도 관현악단(Székesfővárosi 

Zenekar)이 연주를 맡았다. 프로그램은 로시니(Gioachino Rossini)의 <세미

라미데 서곡>(Semiramis-nyitány), 슈베르트(Franz Schubert)의 <미완성 교향

곡>(h-moll, D. 759, “Befejezetlen”(미완성)), 그리고 자신의 <에텐라쿠 환상

곡>(Etenruku fantázia)과 베레쉬 샨도르(Veress Sándor)의 <교향곡>(Szimfónia) 

순으로 구성되었다.43 <에텐라쿠>와 <교향곡>을 비롯하여 이날 음악회에 

대한 언론 및 전문 저널의 평가 내용은 아래의 소단원에서 조금 더 상세하

게 살펴보고자 한다.

4.1. <에텐라쿠>(Etenraku)

<에텐라쿠>는 1940년대부터 안익태의 레퍼토리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

장하며, 대표적인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나,44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설명 자료들은 많지 않다. 이 작품은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유서 깊은 극장

인 ‘그란 테아트로 델 리세오’(Gran Teatro del Liceo, Great Theatre of the Lyceum)

에서 1944년 3월 12일에 개최된 음악회에서도 연주되는데, 당시 프로그램45 

에는 이 곡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에텐라쿠>는 

1938년에 작곡되어 1940년 4월 30일에 로마에서 초연되었다고 한다.46 그

42	 허영한(2009), p. 186, pp. 203-204 참조.

43	 프로그램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실제 음악회는 양국의 국가인 일본의 <기미가요>와 헝가

리의 <힘누쓰>(himnusz)로 시작되었다[『우이샥』(Újság), 1941.10.11. 8면 <일본 지휘자

의 공연 소개>(Japán karmester bemutatkozása) 참조].

44	 이경분(2007), pp. 133-144.

45	 https://ddd.uab.cat/pub/societatliceu/societatliceupro/1943/144070/42023-015@

societatliceu.pdf (접속일: 2021.12.22.)

46	 프로그램에는 ‘1938년’에 작곡하여 ‘1930년 4월 30일’에 발표된 것으로 적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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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1940년 4월 24일의 『조선일보』 기사는 그의 <夜樂(雅樂에 依함)>이 1940

년 4월 30일에 로마에서 처음 연주될 예정임을 알리고 있기에,47 이 두 작

품, 즉 <夜樂>과 <에텐라쿠>는 동일한 곡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48 하지만 

이 작품이 실제로 1938년에 작곡되었는지, 그리고 이 두 작품이 동일한지

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1938년에 안익태는 더블린과 부다페스트에

서 각각 지휘 무대에 서며 다수의 인터뷰 기사를 남긴 바 있는데, <에텐라

쿠> 창작과 연관시켜 본다면, 1938년 7월 12일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민족의 정신’에서 유

래한 모티브로 교향곡(szimfónia)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곡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음악가49를 찾고 있으며, 부다페스트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

다고 밝힌 바 있다.50 그가 언급한 그 ‘교향곡’이 <에텐라쿠>일 가능성도 있

1930년은 1940년의 오류로 보인다. 반면, <에텐라쿠>가 1938년에 발표[노동은(2010), 
『노동은의 세 번째 음악상자』, 한국학술정보(주), p. 36]되었다거나, 작곡[노동은(2017), 
『인물로 본 한국 근현대 음악사』, 민속원, pp. 127-128]되었다는 기술은 다른 자료에서

도 등장하지만, 분명한 출처가 부족하다. 한편, 1943년 8월 18일 베를린 필하모니 프로

그램에는 <에텐라쿠>가 1938년에, 1960년 런던 필하모니 연주회 프로그램에는 <강천성

악>이 1940년에 작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이경분, 2007, pp. 148-149]. 참고로 전정

임은 “夜樂(雅樂에 依함)”을 <강천성악>과 동일한 작품으로 보고, 파울 힌데미트(Paul 

Hindemith)와 만남의 일화, 그리고 부인인 로리타 안의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작품의 

1936년 작곡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전정임(1998), pp. 164-195 참조].

47	 <滯歐中의 安益泰氏(체구중의 안익태씨)>, 『조선일보』 1940년 4월 24일, 3면. 이 기사에 

나온 안익태의 유고슬라비아, 이태리 공연 날짜와 허영한이 안익태의 여권 기록과 각국

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그의 여정에는 차이가 있다[허영한(2009), pp. 197-198 
참조]. 

48	 이 프로그램에는 <에텐라쿠>에 등장하는 “shakuhachi”(샤쿠하치, 尺八)를 일본식 플루트

(flauta japonesa)로 부연하며 도입부를 설명하는데, 이는 이후 <강천성악>으로 옮겨지며 

한국의 ‘피리’로 대체되었다는 송병욱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송병욱(2008), pp. 14-16]. 
이경분은 이에 앞서 <에텐라쿠>와 <강천성악>이 동일한 곡이라는 주장을 하였다[이경분

(2007), pp. 144-150].  

49	 인터뷰에서 거명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이는 코다이 졸탄(Kodály 

Zoltán)으로 여겨진다[김보국(2020b), 「안익태 II」, 『인문학연구』 33, 인문학연구소, p. 

273; 김보국(2021), p. 267 참조].

50	 김보국(2020b), p.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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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코다이 졸탄의 영향을 받아 일본 전통음악을 

그가 작곡하여 대표곡으로 연주를 이어 간 셈이므로 그다지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51 1938년, 안익태와 <에텐라쿠>의 ‘인연’의 흔적은 이보다

는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938년 11월 8일, 리스트 음악원의 

연주회장에서는 펠릭스 바인가르트너(Paul Felix Weingartner)를 사사했던52 

오타카 히사타다(尾高尚忠)의 지휘 무대가 있었는데, 당시 그의 레퍼토리에 

고노에 히데마로(近衞秀麿)의 <에텐라쿠>도 포함되어 있었다.53 그때는 안익

태가 리스트 음악원에 등록한 첫 학기였는데, 특히 언론에서 우호적인 평가

를 받은54 이 음악회가 그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

51	 허영한은 벌써 1960년대부터 전문가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허영한

(2009), pp. 186-187 참조]. 여러 정황들을 보면 애초에 그가 구상하였던 조선 전통의 음

악이 실제로 구체화되면서 <에텐라쿠>로 변경되어 1940년에 초연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52	 일전에 바인가르트너가 일본을 방문하였을 시, 그가 오타카 히사타다의 곡을 프로그램

에 올리려 하였으나, 서구의 음악을 듣고자 하는 일본 청중들의 요구로 이는 실현되지 

못했던 일화가 소개되기도 하였다[『우이 머저르샥』(Új magyarság), 1938.10.23. <도쿄

의 지휘자 히사다타 오타카는 일본과 헝가리 민속 음악 간의 친족관계가 놀랍다고 말하

였다>(Feltűnő a rokonság a japán és a magyar népzene között, mondja Hisadata Otaka 

tokiói karmester), 19면 참조].

53	 안익태는 스토코프스키(Leopold Anthony Stokowski)의 교향악단에서 첼로 연주를 하며

[김보국(2020b), p. 266], 지휘도 그에게서 배웠다고 하였다[『조선일보』, <米國樂壇의 寵

兒 우리 音樂家 安君>(미국악단의 총아 우리 음악가 안군), 1934.2.15. 2면]. 1934~1935년 

당시 스토코프스키는 고노에 히데마로의 <에텐라쿠>를 다수 연주한 기록들로 봐서 이

미 이 <에텐라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토코프스키의 <에텐라쿠> 관

련 연주에 대해서는 https://www.stokowski.org/Stokowski_Philadelphia_Electrical_

Discography.htm, https://www.stokowski.org/Stokowski_Concerts-1933-1949.htm 참조 

(접속일: 2020.5.11.).

54	 다수의 언론에서 성공적인 지휘 무대에 관한 공연 후기를 게재하였다[『머저르 넴제트』

(Magyar Nemzet), 1938.11.9. <리스트 음악원에서 일본 교향악단의 밤>(Japán zenekari 

est a Zeneakadémián) 13면 참조]. 또한 안익태는 1941년 10월 10일 음악회에서 직전에 

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에텐라쿠 환상곡>에 대해 설명하며, ‘에텐라쿠’라는 장르가 고

노에 히데마로의 <에텐라쿠>를 통해 특히 유럽에서 많이 알려졌음을 언급한 바 있다[『페

슈터 로이드』(PESTER LLOYD), 1941.10.8. 9면 참조]. 



378   인문논총 79권 2호� 2022. 5. 31

한 정황이 <에텐라쿠>의 창작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안익태의 <에텐라쿠>는 1938년에 구상을 했거

나 초안이 만들어졌을 수는 있으나, 1940년까지 어떤 기록물에도 등장하지 

않는 점, 1939년 5월 17일과 1940년 3월 9일 등 부다페스트에서 있었던 자

신의 연주회 레퍼토리에 이 작품이 포함되지 않은 점55을 보면 초연이 있었

던 1940년경에 작품으로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2. ‌�“황기 2600주년 기념 봉축곡”(皇紀2600年奉祝曲), 그리고 안익태의 <일본 

교향곡> 지휘와 그 평가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부다페스트의 대표적인 공연장이었던 비거도에

서 1941년 10월 10일의 음악회가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베레쉬 샨도르의 첫 교향곡이 발표되었기 

때문이었다. 베레쉬는 작곡가, 피아니스트이자 민속 음악 연구자로서 코

다이와 바르톡(Bartók Béla)의 1세대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음악가 

중 한 명이었다.56 베레쉬의 첫 번째 교향곡이 처음 소개된 이 음악회는 앞

서 언급한 대로 상당한 규모에다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았던 무대였다. 일

부 언론은 이를 소개하며 <베레쉬 샨도르의 일본 교향곡 초연>(Veress Sándor 

Japán szimfóniájának bemutatója)이라는 제목을 붙일 정도로 그의 첫 교향곡 발

55	 이 연주회에 대해서는 김보국(2021), pp. 267-27 참조.

56	 그는 코다이와 바로톡에게서 작곡과 피아노를 배웠다. 바르톡은 그를 두고 ‘최고의 젊

은 작곡가들 중 한 명’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Horváth László (2011), “Szimfonikus 

felfedezesek. Veress Sandor: Prima Sinfonia,” Zenekar 3, Magyar Szimfonikus Zenekarok 

Szövetsége, p. 27]. 바르톡은 폐쇄적이라고 할 정도로 과묵하였는데, 다른 교수로부터 

피아노를 배우던 베레쉬가 그의 제자가 된 것, 그리고 민속음악 연구에 있어서 그의 조

력자가 되고, 나중에는 동료가 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Lencsés Gyula (2013), “A terepmunkától a művészi alkotásig: Veress Sándor és Dudar,” 

Múlt és jelen: Szegedi társadalomkutatók dudaron 1937-2012 (ed. Lencsés Gyula, Feleky 

Gábor), Szeged: Belvedere, pp. 25-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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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많은 음악 애호가들은 관심을 보였다.57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

치·외교적으로는 안익태가 선보인 일본 음악이, 음악·예술적으로는 베레

쉬의 첫 교향곡이 주목을 받았던 음악회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베레쉬의 이 작품은 소위 “황기 2600주년”을 맞아 일본

의 위촉으로 탄생된 작품들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으나,58 실제로 베레쉬에

게 직접 위촉된 것은 아니며, 헝가리 교육성이 공모를 통해 그의 곡을 선정

하여 일본으로 전해진 작품이었다.59 이 작품은 1940년 11월에 도쿄의 라

디오에서, 12월에는 도쿄의 가부키 극장에서 연주되었으며, 이후 오사카의 

무대에 올려졌고, 라디오로도 소개되었다.60 헝가리에서 이 곡의 초연을 안

익태가 맡은 것은 이 곡의 정치적인 성격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휘자

로서 그의 역량이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일본의 소위 ‘황기 2600주년’을 기

념하는 헝가리 음악가의 작품을 일본 지휘자가 헝가리에서 초연한다는 상

57	 『우이샥』, 1941.10.8. 8면. 참고로 당시 이 작품의 명칭은 <(1번) 교향곡>(Szimfónia)이
었으나, 일반적으로 <일본 교향곡>(Japán szimfónia)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신문의 관련 기사에서 “일본과 관련이 있는 것은 단지 도쿄의 기념행사에

서 소개되었다는 것뿐이기에, 앞서 <일본 교향곡>으로 알려진 것은 잘못이다.”라고 적

은 것을 보면, <일본 교향곡>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님을 알 수 있다(『우이

샥』, 1941.10.11. 8면). 또한 베레쉬는 내용적으로 그의 이 작품이 ‘일본’과 관련이 없기

에 <교향곡> 앞에 ‘일본’을 붙이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고도 한다[Horváth László 
(2011), p. 28].

58	 이경분(2007), p. 211; 허영한(2009), p. 203; 安藤真澄 (2019), “ドビュッシーとジャポニ

スムをめぐる音楽社会学的考察”, 『アカデミア』 社会科学編 17, 南山大学, pp. 188-189.

59	 Horusitzky Zoltán(ed.) (1941a), A Zene XXII. évf. 5 sz., Budapest: Hollóssy János 

könyvnyomtató, p. 70. 음악사 연구자들의 논문이나 전문서적에는 베레쉬가 일본 왕실의 

2600년 존속 기념으로 공고(公告)한 국제 작곡 경연(競演) 대회에 그의 <1번 교향곡>으

로 지원하여 수상하였다고 기술하지만[Lencsés Gyula (2013), p. 30; Tallián Tibor (2014), 

p. 34], 당시 발행된 신문 기사와 음악 전문 저널의 기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본이 유럽 

각 국가들에 요청하고, 헝가리는 교육성에서 공모를 하여 이 작품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

다[『넴제티 우이샥』, 1941.10.9. 9면, <일본 교향곡>(Japán szimfónia) 참조].

60	 Horusitzky Zoltán(ed.) (1941b), A Zene XXII. évf. 13 sz., Budapest: Hollóssy János 

könyvnyomtató, p. 220; Horusitzky Zoltán (ed.) (1941c), A Zene XXIII. évf. 3 sz., 

Budapest: Hollóssy János könyvnyomtató,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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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성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 안익태가 지휘

를 맡은 데에는 에하라를 비롯한 그의 일본 측 후원 인맥들의 지원과 그가 

헝가리에서 음악 공부를 하였다는 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생

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이후 안익태는 독일을 주 무대로 지휘자로서 경력

을 쌓게 되는데,61 역설적이게도 헝가리에서는 더 이상 지휘 연단에 등장하

지 않게 된다.62 이후 빠듯한 공연 스케줄로 헝가리 무대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 그의 사정도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10월 10일의 지휘 무대에 대

한 헝가리 평단의 비평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헝가리에서 가장 권

위 있는 클래식 음악 전문 저널이었던 『음악』(A Zene)은 이 음악회를 전하

며, <에텐라쿠>에 대해서도, 베레쉬의 작품에 대한 지휘에 대해서도 혹독

한 평가를 하였다. 우선 일본 음악으로서 <에텐라쿠>에 대한 간단한 설명

에 이어 환상곡으로 붙인 이름 자체가 형식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최소한 환상곡의 도입부(legfeljebb csak egy fantázia bevezetése)이며, 편곡 

방식에서 고집저음(ostinato)을 베이스로 내세운 것을 이미 철지난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음악회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베레쉬의 교향곡이었

는데, 초보 지휘자로 인해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으며,63 음(향)의 부조화들

(hangzási egyenlőtlenségek)에 대하여 지휘자의 잘못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후 제대로 된 지휘로 연주될 때까지 베레쉬의 이 작품에 대한 평가를 유

61 이경분(2007), pp. 48-64 참조.

62 김경래는 안익태가 “1943년까지 매년 부다페스트 국립 심포니 초청 지휘자로서 큰 환영

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1941년 10월 10일의 이 음악회 이후 그가 지휘자로서 역할을 맡

은 음악회는 없다. 단지 첼로 주자로서 1942년 10월 14일과 동년 12월 3일에 라디오 프

로그램에서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의 <아베마리아>와 <백합>의 연주가 방송된 

기록이 있다[김보국(2021), p. 280 참조].

63 원문에서는 이를 에둘러 표현하였는데, 그 내용을 직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감스럽게

도 우리는 이 지휘자가 이제 ‘(피기) 시작하는’ 단계임을 이 작품에서 가장 잘 알 수 있었

는데, 이 때문에 이 신작(新作)에 대해 정확한 상(像)을 가늠할 수 없었다”(Sajnos, éppen 

ennél a műnél éreztük legjobban a karmester »bontakozó« állapotát, mely miatt nem 

tudtunk tiszta képet kapni az újdonságról).



김보국   안익태 VI  381

보한다는 견해까지 밝히기도 하였다.64 실제로 이 작품은 1943년 1월 8일에 

같은 장소인 비거도에서 연주되었는데, 이후 헝가리 음악사가 탈리안 티보

르는 이에 대해 음악적으로는 첫 번째 발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65 안익태

64 Horusitzky Zoltán (ed.) (1941c), p. 44.

65 “… 1941년에 이국적인, 하지만 지휘 기교에는 전문성이 조금 부족한 일본인, 혹은 조선

인인 안익태에 의해 연주되었으며, 음악적인 의미에서는 처음으로 1943년 1월에 페렌치

크(Ferencsik)가 지휘하였다”(… 1941-ben az egzotikus, de a karmesteri mesterségben 

Dr. Weber Sándor, 
a Községi Takarékpénztár igazgatója 

Nemzetvédelmi Keresztet kapott

özv. Rombay Dezsőné többezer Mária- 
érmet osztott ki a honvédek között

Dr. Bányász Jenő,
a Keresk. és Iparkamara ü. v. titkára 

a bulgár polgári érdemrend parancsnoki
keresztjét kapta

Ekitai Ahn japán karmester október 10-én 
a Székesfővárosi Zenekart vezényli

Fokozódó lendülettel haiad előre
a nagy keleti offenziva y  ■

Csapataink előtt összeroppant a szovjet arcvonal — Elmaradt 
a német-angol sebesültcsere — Roosevelt két módosítást

kíván a semlegesség! törvényen
A Magyar Távirati Iroda jelenti:
A Szovjet ellen küzdő szövetséges haderők támadása egyre fokozódó lendülettel halad előre. Ennek során rend

kívüli eredményeket értek el s egymás utón szakítják részekre az ellenség eddigi arcvonalát.
A Dnyeper és a Donee közötti szakasz déli részén az ellenség az Azóvi-tengeren át való szállítással igyekszik 

erőit a szövetségesek átkarolásából kivonni.
Az általános helyzet hatásaképen a magyar seregtestek előtt állott szovjet arcvonal is összeroppant s az ellenség 

megkezdte visszavonulását. Kisebb honvéd kötelékek nyomban megszállottak néhány fontosabb pontot a Dnyeper keleti 
partján. Eközben többszáz foglyot ejtettek. A honvéd légi erők rendszeresen bombázták a visszavonuló ellenség össze
kötő vonalait.

Illetékes ném et közlés a  M oszkva körüli
hadműveletekről

, V
Berlin, október 7.

Illetékes német helyen közük a követ
kezőket:

A sajtó képviselőinek kérdésére itteni 
katonai körökben kedden este kijelentet
ték, hogy a német birodalmi sajtófőnök 
sajtónyilatkozata csak annyiban szól 
M o s z k v á r ó l ,  amennyiben ez alatt 
mindazokat a külföldi vélemény-meg
nyilvánulásokat értik, amelyek a mos
tani keleti hadműveletekben Moszkva el
len irányuló döntő csapást akarnak látni.

A német véderő feladata — jegyezték 
meg ehhez — nem az, hogy Moszkvába 
vonuljon és ott a Vörös-téren horogke
resztes zászlók alatt diszfelvonulást tart
son. A hadműveletek célja, hogy a bolse
vista véderőt lekössék, megragadják és 
megsemmisítsék. Teljesen közömbös, 
hogy ez M o s z k v á t ó l  k e l e t r e ,  
é s z a k r a ,  d é l r e  v a g y  n y u g a t r a  
t ö r t é n i k  meg.  (MTI)

Stockholm, október 7.
A szovjet hadsereg súlyos helyzetéről 

nyilatkozik kedden a Times katonai szak-

Vczéri főhadiszállás, október 7.
(Német Távirati Iroda.) A véderő fő

parancsnoksága közli:
A már bejelentett újabb hadműveletek 

keretében nagy csata folyt le az Az o v i -  
tengertől északra eső térben. A német 
csapatok a szövetséges államok csapatai
val szorosan karöltve üldözték a megvert 
ellenséget. Gépesített és páncélos kötelé
kek mélyen benyomultak a visszavonuló 
ellenséges csapatok közé. Az előrenyomu
lás során foglyul ejtették a kilencedik 
szovjet hadsereg vezérkarát; a hadsereg 
főparancsnoka előzőleg repülőgépen men
tette magát biztonságba.

A támadó hadműveletek a keleti arc
vonal t ö b b i  s z a k a s z á n  is tervsze
rűen folynak.

Szovjet erőknek újabb éjszakai partra
szállási kísérletét verték vissza a Szent
pétervártól nyugatra lévő partvidéken. A 
csapatok szállítására felhasznált hajók 
nagyrészét elsüllyesztették. A partraszállt 
ellenség teljesen megsemmisült.

A légi erő a keddre virradó éjjel táma
dást intézett egy r o s z t o v i hadiüzem, 
továbbá moszkvai és szentpétervári hadi
berendezések ellen.

A Nagybritannia elleni harcban harci
repülőgépeink az október 7-ére virradó

• értője. Ha a németeknek sikerülne egy 
újabb nagy offenzivát megindítani, amely
nek átütő ereje elérné az első támadások 
lendületét és ha sikerül az eddigi sike
rek kiterjesztése, a Szovjetunió válságo
sabb helyzetbe kerülhet mint valaha — 
állapítja meg a cikkíró. Számolni kell 
azzal, hogy a Szovjet hadiiparának mint
egy 60—70 százalékát veszélyeztetik a 
német csapatok.

A Svenska Dagbladet ugyancsak a 
szovjet haderő helyzetével foglalkozva azt 
állítja, hogy londoni vélemény szerint a 
Hitler legutóbbi beszédében bejelentett 
német támadás az erős szovjet ellenállás 
dacára jelentős sikerrel jár. Londonban 
bizonyosra veszik, hogy az említett offen
ziva célja Moszkva bekerítése s a had
műveletekben a német haderő jobbszár
nya R o s z l a v t ó l ,  vagyis Szmolenszk- 
től délkeleti irányból indul, mig a bal
szárny tevékenysége a Valdai-magaslato- 
kon folyik le. Jelenti továbbá a Svenska 
Dagbladet levelezője, hogy Londonban 
bizonyosra veszik a német bekeritőmoz- 
dulatok megindítását Ukrániában Char- 
kov felé. (NST)

éjjel hadifontosságu berendezéseket bom
báztak Délnyugat-Angliában.

Észak-Afrikában német harcirepülő
gépek a hétfői napon is hatásosan támad
ták Tobruk kikötőberendezéseit. A szuezi 
kikötő ellen a hétfőre virradó éjjel inté
zett légitámadás alkalmával bombateli
találatokkal két kereskedelmi hajót sem
misítettek meg, összesen 10.000 brutto re
gisztertonna tartalommal, két másik nagy 
hajót pedig súlyos találat ért.

Ellenséges repülőgép sem nappal, sem 
éjjel nem repült a birodalmi terület fölé. 
(MTI)

*
A Német Távirati Iroda katonai rész

ről a keddi hadijelentés kiegészítésekép
pen a következőkről értesül:

A világ szeme még mereven Charkovra 
irányult és még nem szoktak hozzá, hogy 
a modern háború nagy területen játszó
dik le. Charkovhoz tartozik hadászatilag 
az egész Donec-mederce és az e medence 
előtt fekvő térség az Azóvi-tengertől 
északra. Az, hogy a szovjetek ezt a terü
letet most menekül ésszerűen kiürítik, azt 
bizonyítja, hogy már nem tudják megvé
deni a Donec-medence igen fontos közle
kedési összeköttetéseit A Donec-medence

termékeinek elszállítására nemcsak az 
észak felé Moszkvába vezető útvonalak 
állottak rendelkezésre, hanem az Azóvi- 
tenger partja is Osszipenko és Mariopol 
kiviteli kikötőkkel, amelyeket a szovjetek 
most elvesztettek. A fegyverkezési ipar, 
amelyhez itt repülőgép- és lőszergyárak, 
továbbá az Ordzsonikidse kohómű, valá* 
lamint a páncélos lemezeket, gránátokat 
és ágyucsöveket gyártó „Kuibyshero“ 
Mannesmann-mű, és más művek tartoz
tak, oly nagy kiterjedésű, hogy e terület 
elvesztése rendkívül érzékeny a szovje
tek számára. (MTI)

Timosenko frontja is 
megingott

Berlin, október 7.
Dr. Ditrich német birodalmi sajtófő

nök a Német Távirati Irodának a vezéri 
főhadiszálláson levő különtudósitójával 
folytatott beszélgetése során nyilatkozott 
arról a hirpolitikáról, amely Londonnak 
és Moszkvának a keleti helyzetről szóló 
katonai jelentéseiben jelenleg kifejezésre 
jut.

A birodalmi sajtófőnök idézte az Ex
change Telegraph több jelentését a szep
tember 25.-e és 30.-a közötti időből, ame
lyek azt állították, hogy Timosenko tá
bornagy sikeres támadást intézett a né
metek ellen. Közben azonban — folytatta 
dr. Dietrich — a Führer közlése a gigá
szi német támadó hadműveletekről, ala
posan elrontotta a túloldal kedvét.

Annak bemutatására, hogy ezek az an
gol-szovjet „katonai szakértők“ most ho
gyan igyekeznek kilábalni az ügyből, dr. 
Dietrich a következőket állapította meg: 
Október 3-án este, amikor a Führer sza
vai szerint a német támadás már 48 órája 
folyt, az Exchange Telegraph ezt jelen
tette Moszkvából: „Minden jel nagysza
bású, közvetlenül küszöbön álló német 
támadás előkészítésére utal, amely 
Moszkva ellen irányul. Timosenko tábor
nagy azonban most is kezében tartja a 
kezdeményezést“. Október 4-én Gough 
tábornok, az angol hírszolgálati iroda ka
tonai hírmagyarázója beismerte, hogy a 
Szovjetunió helyzete a német támadás 
következtében most rendkívül válságos. 
De hozzátette: „Az oroszok viszont főleg 
a középső arcvonalon támadnak és ott 
lassan, de állandóan előretörnek. Szmo- 
lenszkot körülvették és bizonyára fenye
getik“. Október 5-én jelentette az Ex
change Telegraph: „Budjenni és Timo
senko az uj német támadás következté
ben átcsoportosították Pol tavánál és Go-

Győzelmesen befelezték a németek 
az Azovi-csatát

Lapunk mai száma 12 fillér

‘tl& l. OKTOBER 8.

Befejeződött a XXIX. Országos Katolikus Nagygyűlés

NEMZETI ÓSÁ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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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41년 10월 8일자, 신문 1면에 게재된 안익태의 사진. 

사진 아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일본인 지휘자 안익태가 10월 

10일 수도 관현악단을 지휘하다”(Ekitai Ahn japán karmester 

október 10-én a Székesfővárosi Zenekart vezényli).

1

AE E S T I ÚJSÁG %Z1NHÁZA
Csortos ma már 

újra föllép
T egnap e s te  a z  U j M agyar Szín­

házban C s o r t o s  G yula h irtelen  
ro sszu lléte  m ia tt a z  e lső  fe lvon ás  
v ég e  fe lé  a z  e lő a d á st m eg  k e lle tt  
sza k ítan i. A  k ivá ló  sz ín ész  a  n y ilt  
szín en  sz ivdobogásos roham ot k a ­
p o tt é s  m ég  a  fe lv o n á s b efejezése  
e lő tt  be k e lle tt  szün tetn i a z  e lő ­
adást. A  n a g y  sie tség b en  előh ívott  
kezelőorvosa  m eg á llap íto tta , hogy  
csa k  m úló rosszu llétrő l van  szó és  
néhán y órai pihenőre van. szü k sége, 
ho g y  e g észsé g e  helyreálljon . M a reg ­
ge l érdeklődtünk C s o r t o s  G yula  
állap ota  fe lő l. A  k ivá ló  sz ínész  
e g észsé g e  te ljesen  h ely reá llo tt é s  m a  
e ste  m ár ism ét fe llép  „A  m i l i ő -  
pi o s ” főszerepében.

A Megvédtem egy asszonyt 
nagy sikere Berlinben

Á  berlin i K a m m e rsp ie le  s z ín h á z
ban  B ó l c a y  J á n o s • „M e g v é d te m  
e g y  a s s zo n y t“ c ím ű  s z ín m ű v e  a  
k ö ze lm ú ltb a n  k e r ü l t  b e m u ta tá sra . A  
p re m ie r  ó ta  z s ú fo l t  h á za k  e lő tt  
já t s s z á k  a  kitű/nö s ze rző  d a ra b já t, 
a m e ly rő l a  berlin i k r i t ik a  a  le g ­
m e leg eb b  h a n g o n  szá m o l be. M inden  
lap , a  D os 12 U hr B la t t ,  a  B erlin er  
I l lu s tr ie r te  N a c h ta u sg a b e n , a  D e u t­
sch e  A llg e m e in e  Z e itu n g , a  B . Z. 
a m  M itta g , a  B e r lin e r  V o lk sz e itu n g ,  
a B e r lin e r  L o k a la n ze ig e r , a z  A n g r i f f ,  
a  V ö lk isc h e r  B e o b a c h te r  és a  B e r li­
n e r  B ö rse n ze itu n g  k r i t ik u s a i  a  d i­
csérő  je lző k  tö m e g é v e l h a lm o zz á k  el 
B ó k a y  J á n o s t é s  a  d a ra b já t, a m e ly  
o ly a n  s ik e rre l in d u lt berlin i k a rr ie r ­
jé n e k  ú tjá ra , m in t  m á s ik  v ig já té k a ,  
<* f e l e s é g " ,  a m e ly  m o s t k ö ze le d ik  
a T h e a te r  U n te r  d en  L in d e n b c n  a 
SOO-ik e lőadás ju b ile u m a  fe lé .

H ív a  haza
M i történt azokkal a ném etekkel, 

a k ik et a  háború k itörésén ek  napja, 
a z  em lék ezetes dátum , 1939 szep ­
tem ber 2-ika  a z  e llen ség  fö ldjén  ta ­
lá lt?  M ilyen v o lt a  sorsu k  ezekben  
a  napokban, hogyan  m enekültek  az 
e llen ség es országokból, m ennyi és 
m ilyen kalandokon k e lle tt  k eresz- 
tülm enniök, h o g y  k ijá tszv a  a z  el­
len ség  éberségét, ism ét elérjék  a 
ném et fö ld et —  erről szól a  ,J Im  
a h a za ” cím ű U F A -film , am ely  a  
közeljövőben bem utatásra  kerül n á ­
lunk. A  v a ló sá g  m egdöbbentő ere ­
jév e l tá r ja  fö l a  Londonban é s  P a ­
risban rekedt ném et férfia k  és nők  
küzdelm es é s  ka landos útjá t, akik  
a h a za  h ívó  szaván ak  en ged elm es­
kedve ren g eteg  v iszo n ta g sá g  é s  v e ­
szé ly  k ö zö tt ú trakeltek  a ném et 
határok  felé.

NÓRA J b iP f t  ( e l á j í t á J a  Q le m z e li  S z ín h á z b a n

B A J O R  G IZ I, L E H O T A Y  Á R P Á D , J Á V O R  B A L  É S  M A J O R  T A M Á S

A zt, am i va lam iko r az ú jd o n ság  
villám ló ere jével h a to tt , m a m ár 
e lk o p o tt az idő ro h an ásáb an , íg y  
vagyunk  Ibsen  leg több  m űvével s 
a  „ N ó ra “ sem  egészen kivéte l. A 
fráz iso k b an  höm pölygő m ú lt szá
zad színházi iroda lm ában  jeges 
őszin teséggel h a to tta k  ezek a  m on
datok , N ó ra  szin te m onológszerű  
lélekrezdülései —  m a leh án tv a  az 
egykor te tsze tő s  külső  sa llango t, 
csak  a lényeg  m a ra d t, de m ég az 
is elég, hogy  m eg tö ltse  ta r ta lo m
m al és belső feszü ltséggel a  riva l- 
d án tu li v ilágot.

A k ic s it e rő szak o lt p rob lém a m a 
m á r m ás, m in t v o lt egy n y u g a l
m as korban . A B ováryné ju t  ön
kén te lenü l eszünkbe, nem  össze
hason lításképpen , csak  o t t  is az 
ugyan így  ködbem erü lt típ u s em el
kedik  ki a  m űből. A  többi alak , 
ak i N ó rán  kívü l a  színpadon él és 
beszél, h e lyenkén t le já ts z o tt  le
m ezt fu j  az üres, pózoló, ö n te lt és 
végeredm ényben kongószívű Hel-

m ertő l .kezdve K risz tin ig , ak inek  
a la k já t  leg inkább m egősz íte tték  az 
e lm últ évtizedek. R an k  d o k to r 
szin te anakronizm us, ő az a  bizo
nyos derm esztőén  h a tá so s  sz ínfolt, 
am ely m inden Ib sen -darabban  fe l
ta lá lh a tó . C sodálatos, hogy a  kö
zelm últ k lassz ikusa i m ennyivel 
jobban  e lav u lh a tn ak , m in t a  szá
zadok m élységeiből fe lénk  ragyogó  
és m á r kővé m erev ü lt nagyok. De 
m ég így, a  d iv a tja m ú lt ideológiá
val m eghendikeppelten  is az iro
dalom  szelének sü v ö ltésé t érezzük 
m ajdnem  m inden szó m ö g ö tt és 
am i legfőképpen igazo lja  a re p riz t 
—  a  ragyogó  előadás.

Bajor Gizi p á ra tla n  ívelésű m ű
vészete rag y o g  á t  az egész sz ín
házi esten . C sodálatos N ó ra  elbű
völően m egható , m egrázó : színpadi 
gyém ánt, am elynek tüze  egyre  n e
m esebb. Milyen messze van tőle 
mindenki, izgalm as lényének kü lö
nös tüze itő l —  am ely m ég a fé l
h a n g ja ib an  is m eg tö lti a  sz ínpado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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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y-egy mondatának földren
gésszerű erejétől. . .  egyszóval 
Bajortól, a k it  m inden ú j szerepé
ben csodálni kell.

Lehotay Á rpád  a  valószerűség  
á télésével te re m ti elevenné H el
m ert, n a g y  je lene te  N ó ráv a l tö k é
le tes színészre valló. C sak m in th a  
az e lején  nem  lenne v ilágos egé
szen a  színpadi p ro fil. Jávor P á l
—  R ank dr. n ehány  színpadi p e r
cében -  m éltó an  tu d o tt  felem elkedni 
B a jo r m a g a s la ta ira , u to lsó  je lene te  
igazi „utolsó felgyulás“. Ághy 
E rz s i K risz tin je  finom an  á rn y a lt  
és m ély, Major T am ás —  K rog- 
s ta d t  —  pedig  ennek az igen te
hetséges színésznek kiem elkedő 
s ik e r t  je le n t a  p á ly á ján . Iványi 
Irén  és a  k isebb szerep lők  pom
pásan  m ozognak Németh A n ta l 
vezényszavára, ak inek  rendezése 
m eglepően érdekes. Horváth Ján o s 
színpada m ódfe le tt h a tá so s  —  az 
ú j N ó ra  az őszi szezon esem énye.

U .  J .

Uj operettet ír
Lehár Ferenc

E urópai hírű Illusztris zen eszer­
zőnk, Lehár F erenc néhán y nap  óta  
B udapesten  tartózkod ik  é s  hétfőn  a  
M agyar M űvelődés H ázában szem é­
ly esen  vezén y li a  Székesfővárosi 
Zenekar L ehár-hangversenyét, am e­
lyen  közrem űködik  a z  O peraház két 
tag ja : T a m á s  Ilonk a és U d va rd y  
Tibor is. A  tisz te le tére  rendezett 
sa jtó -teán  a  m é g  m indig  f ia ta lo s  
kedvtől é s  erőtől duzzadó 72 év es  
Lehár F erenc a  k ö vetk ezők et m on­
dotta  terveiről:

—  A  jö v ő  h é t v é g é ig  m a ra d o k  
B u d a p esten . A  n y a r a t Isc h lb e n  tö l­
tö t te m , e z  a  k e d v e n c  h e ly e m , ahol 
a leg n a g yo b b  n y u g a lo m b a n  d o lg o z­
h a to m . N e m c s a k  ré g i m ü v e im e t  
ig y e k s z e m  fe l fr is s íte n i, h a n em  je le n ­
leg  k é t  s z ö v e g k ö n y v  is  v a n  a  k e ­
z e im  k ö z ö tt ,  e g y  ro m a n tik u s  m e sé jü  
lib re ttó  és e g y  m o d e rn  o p e re tt-s zö ­
v e g k ö n y v , a m e ly e k  k ü lö n ö sen  fo g ­
la lk o z ta tn a k . N in c s  k izá rv a , h o g y  
rö v id esen  m e g szü le tik  a  S S -ik  s z e r ­
z e m é n y e m . B u d a p e s ti ta r tó zk o d á so m  
a la t t  m e g b e szé le m  a z  O pera h á z  
ig a z g a tó já v a l, M á r k u s  L á sz ló v a l  
a  „ C ig á n ysze re lem ” c ím ű  o p e re tte m ­

n e k  b e m u ta tó  e lő a d á sá t a z  O pera­
h á zb a n , a m e ly  fe l fr is s í tv e  és részb en  
á td o lg o zv a , d ecem b er  6-án  k e rü l 
m a jd  a  k ö zö n ség  elé a  K o rm á n y zó  
ú r  n é v n a p já n  ren d ezen d ő  d ísze lőadá­
son. A z  előadás fő b b  ir á n y e lv e it  
m á r  a  n y á r  fo ly a m á n  le tá rg y a ltu k ,  
m o s t m á r  c sa k  a  ré s z le tk é rd é se k  
tis z tá zá sá r a  k e rü l sofr. A  n y á r  ó ta  
a ,,C ig á n y sze re le m ”-h é z  k é t  ú j  b e té ­
te t  ír ta m . É n  m é g  m in d ig  h is z e k  az  
o p ere ttb en  és m e g  v a g y o k  g yő ző d ve  
arró l, h o g y , ha  jö n  e g y  n a g y k la s z -  
sz isú  k o m p o n is ta , a z  o p e re tt m ű fa j  
is m é t o lya n  v irá g zó  le sz , m in t  v o lt 
jó  n é h á n y  é v v e l e ze lő tt.

Japáni tliriíjens
— magyar bemutatón
A  Szék esfővárosi Z enekar péntek i 

vigadó i rendkívüli h an gversen yét  
E k ita i  A hn japán  d irigens v ezé­
nyelte, ak i t íz  éve időzik m ár E uró­
pában é s  m agasab b  zen ei tanu lm á­
n y a it K o d á lyn á l és D o h n á n y in á l  f e ­
jezte  be. A z ig en  e lőkelő japán csa ­
ládból va ló  ifjú  m agyar  k ap cso lata i 
teh á t va lóban  b en sőségesek  é s  ez  
adott péntek i han gversenyének  is  
m eghatóan  igyek vő  sz ín ezetet. A  
han gverseny  középpontjában V eress  
Sándornak a  japán i csá szári d inasz­
tia  2600 éves fen n á llá sa  a lkalm ából 
írt nem zetközi pá lyázaton  d íjnyertes  
szim fón iájának  a  bem utatója  á llott. 
V e re ss  Sándort a  m agyar  zenei sza k ­
körök eddig is  ú g y  ta r to ttá k  sz á ­
m on, m in t a  leg fia ta labb  nem zedék  
eg y ik  leg teh etségeseb b  ta g já t. E z  a  
szim fónia , am elynek  m é ly  m ondani­
valói, n agyszerű  v ilá g o s fe lép ítése, 
ragyogó  h a n g szere lése  m éltán  k e l­
te tte  fe l a  közönség  ünneplő ta p s­
viharát, b izonyára a  v ilá g sik er  ú t­
ján indult el ezen  az estén . R em él­

jük, h o g y  ham arosan  tö k é lete s  elő­
adásban is  hallani fo g ju k  ezt az új 
rem ekm űvet. H allo ttuk  m ég  E k ita i 
finom szövésü , ő -japán  m elódiákra  
tám aszkodó szim fon ikus kö ltem é­
nyét, am elyn ek  szintén  m eleg  sikere  
volt. A  lelkes odaadással vezénylő  
vendégdirigenst és a  fia ta l kom po­
n istá t a  közön ség  m elegen  ünne­
pelte. (T . D.)

jön  a Hét tenger ördöge
K i lehetne m ás a hét ten g er  le ­

gendáshírű  ördöge, a tengerek  R o­
bin H oodja, m int E rrol F ly n n ?  A  
hírhedt G eoffrey Thorpa kalőzka- 
pitán y  szerepében ő, a  n a g y  ten ­
geri kalandok és harcok hőse, a  
k in csekk el m egrak ott hajók  zsá k ­
m á n y o lja ,  a  gályarab , m ajd nem ­
zeti hős, a XVI. század bátor, m in­
den akadályon  keresztü lgázo ló  le ­
gendás hőse.

SZÍNHÁZ,
MOZI ÉS RADIO  

, MŰSOR
Jegyrendelő telefonok:

Stadium : 14-00-00 
Kultur: 18-99-99

D ij m e n  e s  h á z h o z s z á l l í t á s

O PE R A H Ä Z  (3, % 8):
S zo m b a t: B án k  b án . (D ).
V a sá rn a p  d . m : M oso ly  o rs z á g a ; 
e s te  (147): F a u s t .
H é tfő :  N incs  e lő ad ás .
K e d d : N in cs  e lőadás .
S z e rd a : T a sn e , F á b ó l fa ra g o t t  k irá ly f i.  
(E ) .
C sü tö r tö k : H o v an sc sin a . (B ).
P é n te k :  H u n y a d y  L ászló , C sá rd a je le n e t. 
(B. sz.)
S z o m b a t: A k ö p en y , A n g e lica  nővér, 
G ian n i Schicclii. (B . sz.)
V a sá rn a p  d. u . : N in c s  e lő ad ás ; 
e s te :  B ajazzo , C oppélia.

N E M Z E T I SZÍN H Á Z (144, 148): 
S zo m b a t: N ó ra . (B em . b é r le t) .  
V a sá rn a p  d. u . :  G yőri k a la n d ;

PÄ R A T L A N

teán
csodás

ROYAL APOLL

hét

e s te :  N ó ra . ( I ) .
H é tfő :  N ó ra . (IX)
K e d d : N ó ra . ( ü l . )
S z e rd a : N ó ra . (IV .)
C sü tö r tö k : N óra . (V .)
P é n te k :  N ó ra . (V I.)
S zo m b a t d . u . :  A kad ém ia i v izsga .
E s te :  N óra . (V II.)
V a sá rn a p  d. u . : A p iro s  b u g y e llá r is ;  
e s te :  N óra . (V III .)

N E M Z E T I K A M A R A SZ ÍN H Á Z (8): 
M inden  e s te : K a lan d .

M AGYAR M ŰVELŐDÉS HÁZA (148): 
S zom bat (148): C so n g o r és  T ü n d e .
(F  1).
V a sá rn a p  (d . e. 11): A p iro s  b u g y e llá r is . 
(G 2 );
d. u . (4): Z e n e k a ri h a n g v e rse n y ; 
e s te  (7 ) : V ö rö sk e re sz t k ív á n sá g h a n g v e r
sen y e . (

H é tfő  (V28) : L e h á r-e s t.
K ed d  U/28): T osca. (V. I. 1.)
S ze rd a  (3 ): C sa ló d áso k . ( I f j .  e lő a d ás ). 
C sü tö r tö k  (3): C sa lódások . ( I f j .  előad .) 
P é n te k  (3 ): C sa ló d áso k . ( I f j .  e lő ad ás .)  
S zo m b a t (3 ): C sa ló d áso k . ( I f j .  e lő ad .) 
e s te  (8): K acag ó  ta rk a -e s t .
V a sá rn a p  d. e. (1411-kor): L e v en te  ü n
n ep ély .
d. u. (3 ): J á n o s  v itéz . (V. I I .  1.) 
e ste  (8 ): T a n g ó h a rm o n ik a -e s t. 

V ÍG SZ ÍN H Á Z  (144. 8 ):
S zo m b a t d. u :  M arie  R o se ; 
e s te :  M arie  R ose .
V a sá rn a p  d . u . : M arie  R o se ; 
e s te :  M arie  R o se . (R ).
H é tfő : M arie  R ose . (F .)
K e d d : M arie  R o se . (B.)
S z e rd a : M arie  R ose . (B. sz.)
C sü tö r tö k : M arie  R ose . (D .)
P é n te k :  H a zu d j nekem .
S zom bat d. u . : M arie  R o se . (Szom b. b .)  
e s te :  H a zu d j n ekem . (B. sz .)
V a sá rn a p  d. u . : M arie  R o se ; 
e s te :  H a zu d j n ek em . (T .)

E J  M AGYAR SZÍN H Á Z (4, 8 ):
S zo m b a t: A m illiom os. (B. sz.) 
V a sá rn a p  d. u . : A  m illio m o s; 
e s te : A m illiom os. (G).
H é tfő : A  m illio m o s. (H .)
K e d d : A m illiom os. (I.)
S z e rd a : A m illiom os. (K .)
M inden  e s te  és vas. d. u .:  A m illiom os. 

M ADÁCH SZÍN H Á Z (144, 8);
M inden  e s te  és  v as. d. u ,: IV. Henrik.

A N D RA SSY  SZÍN H Á Z (144, 8):
M in d en  e s te  és  v a sá rn . d. u . :  B o ldoggá  
te sz lek .

FŐ V Á R O SI O P E R E T T S Z IN H A Z  (144, 8 ): 
M in d en  e s te  és  v a sá rn a p  d . u . :  C so d a
tü k ö r .

KAM ARA V A R IE T É  (149, szo m b a t és c s ü
tö r tö k  146, 149, v a sá rn a p  144, 6, 9 ); 
M inden  n a p : R am azu ri.

K O M ÉD IA  O R F E U M  (145. 149)
M inden  este . v a s á r-  és ü n n e p n ap  d. u . : 
U ta zá s  a  h ö lg y  k ö rü l.

R O Y A L R EV Ű SZ IN H A Z (149. c sü tö r tö k  
szo m b a t és  v a sá rn a p  d . u . 145).
M in d en  n a p :  T e m p ó rev ű .

N E M Z E T I B Á B SZÍN H Á Z (4. 8):
M in d en  e s te :  Is tv á n k a ;  h é tfő —p é n te k : 
T o ld i; m in d e n  d. u . :  M ese já ték . 

E R Z SÉ B E T V Á R O SI SZÍN H Á Z (Á46, %9 és 
v a sá rn a p  *4,4. %6. 149) M inden  n a p : 
B e c sk erek i m enyecske .

M AGYAR M ÜSZIN K Ö R (vas . %4, 6, 8 ): 
P o s tá s  K a tic a .

JÓ Z SE FV Á R O S I SZÍN H Á Z (146, %9. vas.
144, %6, Vs9):
M in d en  n a p : I ly e n e k  a  fé rf iak . 

K IS F A L U D Y  SZÍN H Á Z (146, 149, vas.
144. %6. 149):
M inden  n a p :  A tiz e d ik  k é rő .

----------------------- r -----------------
B EM U TA TÓ  M O Z IK :

A T R IU M  (T .:  15-40-24.) 146. %8, 1410.
Sz., V., ü . :  144 ó ra k o r  is . L e á n y v á sá r . 
H íra d ó .

B E L V Á R O SI H ÍR A D Ó  F IL M S Z ÍN H Á Z
IV .. P e tő f i-u tc a  6. (T .:  181-244.) M a
g y a r- , U fa-, L uce - és  F o x -h íra d ó . U j 
h o n a la p ítá s  a  B ácsk áb an . — K a to lik u s  
N a g y g y ű lé s . H a d ir ip o r to k . F o ly ta tó la
gos  e g y ó rá s  e lő a d áso k  10—24 ó rá ig . 

C A SIN O  F IL M S Z ÍN H Á Z  (T e l .:  383-102.) 
146. %8, %10. Sz., V ., ü . : 144 ó ra k o r  is. 
W a l t  D isn ey  p a rá d é : H u n c u t k is  k a
csák . 2-ik  h é tre  p ro lo n g á lv a . H íra d ó k . 

C IT Y  (T .:  111-140.) %6 %8, % 10-kor.
Sz.. V., Ü .: %4, %6, %8. % 10-kor. W a lt 
D isn e y  p a rá d é : H u n c u t k is  k acsák . 2 -ik  
h é tre  p ro lo n g á lv a . H íra d ó k .

CORSO (T e) .: 18-28-18.) 146, %8. 1410.
Sz., V ., Ü .: 144-kor is. B izsu ,

D ÉCSI F IL M S Z ÍN H Á Z  (T e l .:  125-952, 
121-343.) 5, 148, 10. Sz., V.. ü . : 143-kor 
is. B e c sü le tb ő l e lég te le n . 3 -ik  h é tre  p ro
lo n g á lv a .

FO R U M  F IL M S Z ÍN H Á Z  (IV ., K o ssu th  
L a jo s -u tc a  18. T e l.:  189-707, 189-453.) 
5, 148, % 10-kor. Sz.. V., ü . :  % 3-kor is. 
M ire  m e g v ir ra d . H íra d ó .

II IR A D ó  F IL M S Z ÍN H Á Z  (V II ., E rz sé b e t-  
k ö rú t 13. T . : 222-499.) M ag y a r- , U fa-, 
L u ce - és F o x -h íra d ó k . U j h o n a la p ítá s  
a  B ác sk áb a n . — K a to lik u s  N a g y g y ű lés . 
H a d ir ip o rto k . F o ly ta tó la g o s  e g y ó rá s  e lő
a d ás o k  9—24 ó rá ig .

O M NIA F IL M S Z ÍN H Á Z  (T e l .:  130-125. 
138-071.) 5, 148, 1410. Sz., V., U .: 3 -ko r 
is. C sákó  és k a la p . 8 -ik  h é tr e  p ro lo n
g á lv a . H íra d ó .

PA L A C E ( T . : 22-12-22.) 11, 2, 4, 6. 8. 10
ó ra k o r. K özbelép  a  feleslegem . 3 -ik  h é tre  
p ro lo n g á lv a .

R A D IU S F IL M S Z ÍN H Á Z  (T e l .:  122-098, 
120-564.) 146, %8, %10. Sz., V., U .:
144-kor is . In te rm ezzo . 9-ik  h é tre  p ro
longálva .

R O Y A L A PO LL Ó  ( T . : 222-002.) 146, *48, 
% 10-kor. Sz., V., Ü .: *43. 5. 148. %10. 
L e á n y  v á sá r . 2 -ik  h é tre  p ro lo n g á lv a . H í r
adó.

SCALA (T .: 11-44-11.) 146. 148. %10. Sz., 
V., ü . : 3 -ko r is . H á ry  J á n o s . H íra d ó k .

U R AN IA  F IL M S Z ÍN H Á Z  (T e l .:  146-046.) 
5, 148, 1410. Sz., V., U .: % 3 ó ra k o r  is 
A v é g te len  ú t. P ro lo n g á lv a . V ilá g h ír
adók . V. d. e. 11: R o th sc h ild -c sa lád .

M A S O D H E T E S M O Z IK :

A D M IR A L  (T e l.:  35-37-07.) 11, 142. 144,
146, 148. 1410. Á rv íz  In d iá b a n .

A ST RA  (T .: 15-44-22.) 144. %6. 148, 1410. 
V. 142-kor is. V era  N ik o lsk a ja . V. d. e. 
11 -ko r: H o r th y  M ik lósné  seg é ly a k c ió ja  
ja v á ra .  G orod i fogo ly .

B RO A D W A Y  F IL M S Z ÍN H Á Z  (T e le fo n :
422-722.) 144, 146. 148. 1410. Sz., V.. Ü . : 
142-kor is . E lső  e lő a d ás  m érsék e lt.  
E g y  tá l  lencse . H íra d ó .

C O R V IN  F IL M S Z ÍN H Á Z  (T el : 113-036.) 
Ú jjá sz ü le tv e  n y i t  o k tó b e r  végén,

D É L IB A B  (vo lt W in k le r . T . : 490-130.)
6 és 149. V., ü . : 143. %5. 7 és  9 ó ra
k o r. E g y  asszo n y  h á ro m  é le te.

E L IT  MOZGÓ 4, 6. 8. 10. V.. ü . : 2 ó ra
k o r  is. H a v as i n a p sü té s . H íra d ó .

H O M E R O S MOZGÓ (T e l .:  496-178.) ’45, 
%7, 9 -ko r. V., ü . : 142-től, Á rv íz  In d iá
ban . H íra d ó k .

IP O L Y  F IL M S Z ÍN H Á Z  144, 146. 148, 1410. 
V. 142-kor is. D ankó  P is ta .  V. d. e. 11: 
In k á k  k incse .

KA M A RA  (T .:  423-901.) 11. 2. 4. 6. 8. 10
ó ra k o r. E g y m á s é r t .  Az első  h á ro m  elő
a d á s  m é rs é k e lt  h e ly á ra k k a l.

LLO Y D  (T e l.: 111-994.) 145. 7, 1410. V.
2 -k o r is . É r ik  a* gy ü m ö lcs . H íra d ó . 

O D EO N  F IL M S Z ÍN H Á Z  ( T . : 422-785.)
144, 1/46, 148, 1410 ó ra k o r. V a sá rn a p
142-kor is . Árvíz In d iá b a n . H íra d ó . V. 
d. e. 11 -ko r: P á r b a j  sem m ié r t. 

O L Y M PIA  (T e l .:  423-188.) 31. 2, 4. 6. 8, 
10-kor. A k eg y e lm es  ú r  ro k o n a . H írad ó . 

O R IE N T  F IL M S Z ÍN H Á Z  ( T . : 114-926.)
144. 146, 148,' % 10-kor, V. % á ó ra k o r  is. 
V era  N ik o lsk a ja . H íra d ó . V. d. e. 11- 
kor,: É rd em es  ö rö k ö ln i.

P A L O T A  ( T . : 156-605.) 144, 146. 148,
1410. V ., Ü .: 142-kor is. ö k ö l jog . H ír
adók.

RÁDAY MOZGÓ (T el.: 382-581.) 5, %3, 
1410-kor. V. 2, 4, 6, 8, 10-kor. E ln ém u lt 
h a ra n g o k .

R E X  (T .:  228-020.) 145, %7. 9. Sz. %4,
146, 148, 1410 ó ra k o r. V. 142 ó ra k o r is. 
Á rvíz  In d iá b a n . H írad ó .

SAVOLY (T e l .:  11-60-40.) 144. 146, 148,
1410. V.. ü .,  142 ó ra k o r  is . H av asi n a p
sü tés . H íra d ó k . V. 11: T ű z k e re sz tség . 

T IS Z T I K ASZINÓ ZÁRTKÖRŰ F IL M
SZÍN H Á Z 145, %7 és 9 ó ra k o r . 12-én: 
H av as i n a p sü té s .

T IV O L I F IL M S Z ÍN H Á Z  (T e l .:  226-902.)
11, %2, %4, %6, %8, %10. Á rvíz  In d iá
ban . H íra d ó k .

T Ú R Á N  (T .: 120-003.) 11, 142, 4, 6, 8, 10.
V. 11, 2 -k o r is . H a lá lra íté l te k .

V ESTA  (T e l .:  222-401.) 11, 142, 144, 146, 
148, 1410. Sz., V.. t t . ; H .  2, 4Í 6. 8 és 
10 ó rak o r. R o se  M arie . 5-ik  h é tre  p ro
longálva ,

[그림 2] 1941년 10월 11일

자 『에슈티 우이샥』 8면에 

실린 음악회 소개 기사와 안

익태의 캐리커처



382   인문논총 79권 2호� 2022. 5. 31

에 관한 많은 기록들은 대부분이 신문 기사들로서 그의 음악에 대한 전문

적인 평가가 결여되었으나, 이 비평들은 당시 음악 전문 저널에 실린 내용

으로서도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4.3. 1941년 10월 10일의 음악회 관련 헝가리 언론의 비평

『넴제티 우이샥』의 경우 1면에 사진을 실어 이 음악회를 알리기도 하

였다.66 다수의 신문은 그를 베를린, 로마, 미국에서 잘 알려진 일본의 젊은 

지휘자로,67 그리고 『에슈티 우이샥』(Esti újság)은 캐리커처와 함께 안익태를 

일본의 상당히 고매한 집안 출신의 청년(igen előkelő japán családból való ifjú)으

로 소개하였다.68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서 이 음악회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

였으나, 이전의 언론 기사들과는 다르게,69 음악 전문 기자가 1941년 10월 

12일 『닢써버』(Népszava)에 실은 비평에는 안익태가 조선 출신이며, 그와 조

선과의 관계 또한 언급되어 있다. 이 비평은 당시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며, 

그 자신이 작곡가이자 지휘자이기도 했던 옘니츠 샨도르(Jemnitz Sándor)가 

쓴 기사로서 안익태와 이 음악회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고 있다. 

kevéssé járatos japán vagy koreai Ekitai Ahn vezényletével, másodszor — zenei 

értelemben elõször — 1943 januárjában Ferencsik irányítása alatt). Tallián Tibor (2014), 

Magyar képek: Fejezetek a magyar zeneélet és zeneszerzés történetéből 1940–1956, Budapest: 

Balassi Kiadó, p. 34.

66	 이는 『넴제티 우이샥』의 독특한 레이아웃 방식이다. 이 신문은 항상 기사 내용과 관련 있

는, 보통 4인의 인물 사진을 1면에 배치하였다. 1941년 10월 8일자 신문에서도 그의 사

진이 1면에 실렸으며, 실제 기사는 단신으로 처리하였다. 사진 옆의 제목은 “거대한 동

부 공세가 점점 빠른 속도로 전진하다”(Fokozódó lendülettel halad előre a nagy keleti 

offenzíva)이다. 이러한 편집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보국(2021), p. 286 참조.

67	 『우이 머저르샥』, 1941.9.27. 8면, 『넴제티 우이샥』, 1941.9.27. 9면, 『닢써버』, 1941.9.27. 

4면, 『머저르샥』(Magyarság), 1941.10.3. 9면.

68	 <일본 지휘자: 헝가리 데뷔 무대에서>(Japáni dirigens: magyar bemutatón), 『에슈티 우

이샥』, 1941.10.11. 8면.

69	 김보국(2020a), pp. 76-80; (2020b), pp. 259-277; (2021), pp. 265-2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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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로 3단에 걸친 장문의 기사 내용 중 베레쉬 샨도르의 작품에 대한 내용

을 제외하고 안익태와 그의 지휘에 대한 내용만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

과 같다.

안익태에 관해 써야 할 때면 고백하건데 나는 요즘 조금 당황스럽다. … 

몇 년 전에 그가 처음 나를 찾았을 때, 자신은 조선인이며, 자신이 작곡한 

음악은 조선 음악이라고 하였다. … 조선 음악이 중국과 일본의 음악과 본

질적으로 차별되는 특징에 대해 지적하며 조선의 음악을 다른 음악으로 치

부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 조선의 음악 학교는 그가 아주 풍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유학을 보냈다. … 그는 미국과 서유럽을 거쳐 여기로 ‘밀려 왔

다’. … 주로 도흐나니 에르뇌(Dohnányi Ernő)와 코다이 졸탄으로부터 배움

을 만끽할 수 있는 부다페스트로 정착한 것에 대해 그는 본능적으로 현명

한 선택이라고 하였다. 그 이전에는 브루노 발터(Bruno Walter)에게서 지휘 

수업을 받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하며, 자신의 음악을 일본의 음악이

라고 한다. 이후로는 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해야 할까? …

그의 지휘법이 흥미롭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다이내믹하

기만 하다. 이 지휘자의 관심은 오직 강약의 변화에만(kizárólag csak az erő-

fokozatok változatai)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강약의 변화는 분명 받아들인 것 

같으나, 멜로디 요소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하다. … 이 극동의 지휘자는 곡

의 분위기와 정서적 표현 모두를 전체 멜로디에 조화시키지 못했다. … (그

가) 이해하지 못한, 성가실 정도로 비밀스러운 유럽 음악의 구성 요소에 대

해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역동적인 것뿐이다.

… 이 <에텐라쿠>는 극동 아시아의 대량 생산 공예품(a keletázsiai ipar-

művészeti tömegcikkek)과 위험할 정도로 유사하다. 이 대량 생산품들은 주

로 수출용으로, 게다가 대부분은 해외에서 제작된다. 그 누구에게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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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위여부(hitelességük)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외국인들의 

선입견과 상상들을 충족시켜줄 의무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 베레쉬 샨도르의 교향곡이 이제 전문적인 지휘자의 손에서 제대로 

된 형태로 연주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70

“<에텐라쿠>라는 제목의 교향곡은 고대 일본의 멜로디로서, 기분 좋

은 인상을 남겼다”,71 “섬세하게 구성된 고대 일본 멜로디를 차용한 안익태

의 교향시(szimfonikus költemény) 역시 큰 성공(meleg siker)을 거두었다. 청중

은 열정적 몰입으로(lelkes odaadással) 지휘한 이 객원 지휘자 및 젊은 작곡가

에게 따뜻한 축하를 건네었다”,72 “로시니와 슈베르트의 곡을 악보 없이 지

휘한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 정확한 큐(beintés) 사인

과 주의 깊은 동작으로 선율을 지휘하고, 절제된 음색의 효과를 선보이며

(hangszinhatások mértékletes alkalmazásával)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73 “젊은 

일본의 지휘자는 지휘자로서뿐 아니라 작곡가로서도 부다페스트의 청중들 

앞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 교향악단을 지휘할 줄 아는 열정적이고 탁

월한 리듬감을 가진 지휘자 … 그는 작곡가로서 <에텐라쿠> 환상곡을 소개

하였다. 드뷔시, 바르톡, 그리고 코다이에 익숙한 청중들은 다채로운 색상

을 한, 이 순수 일본 작품을 이해했고, 즐기며 경청하였다.”74 등 호의적인 

평가도 다수 있었으나 단편적이었으며,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리는 경우

70	 <에키타이 안의 음악회에서 베레쉬 샨도르의 교향곡>(Veress Sándor simfóniája Ekitai 

Ahn hangversenyén), 『닢써버』, 1941.10.12. 17면. 옘니츠 샨도르는 그의 기사에서 ‘몇 년 

전에’ 안익태를 만난 적이 있음을 밝혔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1940년 9월 

4일 안익태의 음악회에 대한 비평을 동일한 신문에 게재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보

국(2021), pp. 281-287 참조.

71	 『퓍게틀렌세그』(Függetlenség), 1941.10.10. 12면.

72	 『에슈티 우이샥』, 1941.10.11. 8면.

73	 『넴제티 우이샥』, 1941.10.11. 9면.

74	 『머저르샥』, 1941.10.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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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수였다.75

일간지에 실린 비평으로는 조금은 예외적인 상기 기사와, 앞서 살펴보

았던 클래식 음악 전문 저널의 평가로 보면, 안익태가 이 음악회 이후 왜 헝

가리에서 다시는 지휘 무대에 설 수 없었던 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이상으로 1940년 12월, 안익태가 외트뵈쉬 기숙학교를 퇴교한 이후부

터 1941년 10월 10일, 부다페스트의 비거도에서 음악회가 있었던 시기까지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본고에

서는 자료로 남아 있는 당시의 연주 프로그램 등을 근거로, 안익태와 에하

라 고이치와 첫 조우 시기가 1940년 11월, 안익태가 공연 차 루마니아를 방

문하였을 때였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안익태가 유럽에서 계속 머물며 학

업을 지속하기 위해 에하라를 찾았던 시기는 1940년 12월, 안익태가 외트

뵈쉬 기숙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와 일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

점이 중요한 이유는 안익태가 에하라의 저택에 머물게 된 시점과 그가 지

휘자로서 경력이 상승하게 되는 시점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그는 베를린에 

머물면서 1941년 7월 11일, ‘꽃 전시회’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음악회를 

지휘한 후, 동년 10월 10일에 지금까지의 지휘 무대와는 다른, 형식과 내용

75	 “(베레쉬 샨도르의 심포니는) 유럽 수준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 작품이며, 분명 더 나

은 무대에서(még jobb előadásban) 이 작품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퓍게틀렌세그』, 

1941.10.10.), “희망하건데 조만간 완벽한 무대에서 이 훌륭한 신작을 들을 수 있기

를”(『에슈티 우이샥』, 1941.10.11.), “(베레쉬 샨도르의 심포니에 대해) 일본 지휘자가 전

한 것으로는 진정한 연주라고 할 수 없기에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우이 머

저르샥』, 1941.10.11.), “(<에텐라쿠>는) 고대 일본의 모티브에서 유래했으며, 현대의 악

기로 편곡된 작품이다. 흥미로웠지만 원형의, 원시적 형식이었다면 아마 더 흥미로웠을 

것이다”[『엘렌지크』(Ellenzék), 1941.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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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음악회”라는 격식에 맞는 지휘 무대에 처음으로 서게 된다. 이 

음악회를 시작으로 안익태의 음악적 경력은 독일을 주 무대로 하여, 약 2년 

동안 활발하게 펼쳐진다. 본고에서는 헝가리 출처의 자료들을 통해 이 10

월 10일의 음악회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당시 일부 신문과 음악 전

문 저널에 게재되었던 안익태의 무대에 대한 혹독한 비평은 결국 그가 이

후 헝가리에서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된 원인과 무관해 보이지는 않는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 헝가리의 저명한 음악사가 덜로쉬 언너는 안익태

에 대해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던 자로서 세계 곳곳을 다녔던 사람”으로 

묘사하였는데, 지금까지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 이는 과장된 표현이 아

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익태와 관련하여 새로운 자료들의 발굴과 기존 사실들에 대한 검증 

및 이들의 간극을 합리적인 해석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졸고를 마친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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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ak-tai Ahn (VI)� Kim, Bogook*

The Concert on the 10th of October,  

1941 and Its Criticism
77

This study concerns the materials related from December 1940, when Ahn 

Eak-tai left the Ötvösch boarding school, to October 10, 1941, when there 

was a concert in Bigedo, Budapest. Contrary to what has been known 

thus far, this study claims that Ahn Eak-tai’s first encounter with Koichi 

Ehara was when he visited Romania in November 1940 for a performance, 

based on the performance program recorded at the time. Therefore, Ehara 

said in her writing that Ahn Eak-tai stayed in Europe and sought him to 

continue his studies, which was in December 1940, when Ahn Eak-tai 

had no choice but to leave the Báró Eötvös József-Collegium. The reason 

this point is important is because the point at which Ahn Eak-tai stayed 

in Ehara’s mansion and the point where his career as a conductor rose 

splendidly overlap. On October 10, 1941, he first stood on the conducting 

stage, which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conducting stage and was 

more formal in form and content. Starting with this concert, Ahn Eak-

tai’s musical career reached its peak for about two years, focusing on 

activities in Germany. In this research, we took a closer look at this 

*	 Chief Researcher, AEAS, Sungkyunkwan University
	 Director, East Asian Research Center, National Archives of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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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0th concert through data from Hungarian sources. And the harsh 

criticism that was published in some newspapers and music journals at the 

time was ultimately attributed to his inability to conduct in Hungary.

Keywords    Ahn Eak-tai, Ekitai Ahn, Liszt Ferenc Academy of Music, Ehara 

Koich, Etenraku, Hisatada Otaka, Hidemaro Konoye, Celebrating Music for 

the Commemoration of the 2600th Anniversary of the Japanese Imperial Era, 

Veress Sándor


